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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교감이던 시절, 2년간의 청송 근무를 마친 후 떠나오기 직전에 가족 동

반으로 안동댐을 찾았었습니다. 떠나 가면 다시는 쉽게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았

던 장소인지라, 머물렀던 격지에 대한 추억 하나쯤은 눈에 담아두고자 큰마음 

먹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안동댐에서 배도 타고 사진도 여러 장 찍으며 

한나절을 즐겁게 보내고 돌아왔었지요.

그러나 웬걸, 석별의 사진첩을 미처 열어 보기도 전인 1990년 교정관으로 승진

하니 다시 청송으로 발령이 났었고, 어쩜 그 동네와는 세월의 수레바퀴에도 끊

이지 않는 인연의 질긴 실이라도 꿰였는지 1999년 12월에는 다시 안동교도소장

으로 발령이 나기에 이르니, 이삿짐을 꾸리는 마음이 그리 편치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되돌아갈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 안동댐의 물살은 경쾌한 찰랑거림으로 

손을 흔들며 반겨 주었고, 그때마다 다시 배 타고 노닐며 사진 한 판 아니 찍을 

수 없었으니, 지난 87년도의 그 성급했던 작별의 마음짓이 다만 싱겁고 민망할 

따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1977년 교정간부후보생 교육을 이수한 이후, 2010년 교정 본부장 

보임을 마지막으로 33년간의 교도관 생활을 마감하기까지 대략 스무서너 번 단

봇짐을 꾸렸었던 것 같습니다. 빈번한 인사이동이었던 탓에 떠돎과 머묾이 새

삼스럽지도 않았고, 삶의 새로운 둥지를 틀 때마다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는 마

음으로 머물곤 했었지요. 그렇듯 보따리를 싸고 푸는 일에 익숙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여러 번 반복했다고 하여 떠나고 또 만나는 일이 수월해지는 건 결코  

떠돎의  비망록 

이태희 

교정대상심사위원장

(前 교정본부장)

아니었답니다. 툭하면 날아오는 사령장을 손에 쥐고 이곳저곳 쉬임없이 발품 

팔며 떠돌았지만 떠남의 길 끝에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가끔씩은 불쑥불

쑥 솟구치는 알 수 없는 흔들림에 마음을 힘껏 부여잡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

습니다.

그러나 멀고 긴 세월의 뒤안길을 그렇듯 서성이다 보면 아득한 시간의 여울에 

흘려보낸, 꼭꼭 숨어있어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옛 추억의 장소를 조우하는 망

외의 행운(?)을 얻기도 했습니다. 한번 지나쳐 버린 장소를 오랜 시간이 흘러 해

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터, 그 오랜 과거를 문득 마주하여 오늘에 되새기

는 가슴 먹먹하고 마음 축축한 회상의 자맥질을 거듭하노라면, ‘시간과 존재의 

반복성’, ‘스스로를 품고 도는 삶의 원형적 순환’ 같은 어려운 말에도 서슴없이 고

개를 끄덕일 수 있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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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학업에 정진하다가, 늦봄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친구 한 명과 바둑판을 들

고 독서실 뒤 수락산 자락을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넓은 바위를 차지하고 앉아 

힌돌 검은돌 착수하며 신선놀음을 흉내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아마도 

약수터를 가는 길인 듯 아가씨 두 명이 우리를 지나쳐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어

찌나 곱고 예쁘게만 보이던지 우리는 아무 말 없이도 서로 통한 듯 눈을 마주치

고는 재빨리 바둑판을 접어버리고 아가씨들을 뒤따라 산을 올랐습니다. 뒤따르

며 말을 걸어도 웃을 뿐 전혀 응답이 없었던 것을, 약수터에 이르러 가판대의 콜

라를 집어 건네길 성공함으로써 비로소 말이 오갈 수 있었답니다. 하산길에는 

먹혀들거나 말거나 일주일 후의 만남까지 언급할 수 있었고, 천우신조인지 일주

일 후 그녀들이 약속 장소에 나왔던 터라,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찾아온 

곳이 난생처음 발을 디뎌본 안양 유원지였던 것입니다. 싸리나무 울타리 쳐진 

딸기 가게에 들렀다가, 그때만 해도 고즈넉했던 유원지 일대를 둘러보았습니다. 

유원지 깊숙한 곳으로 들어서니 무성하게 우거진 숲 사이로 붉은 벽돌로 지어

진, 고고하게 비춰지는 큰 건물이 있어 다가갔더니 입구 기둥에 ‘안양소녀원’ 이

라는 뜻밖의 표지판이 있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아늑하고 조용

한 주변의 풍경 탓에 놀라움보다는 그런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으

로 입을 맞출 따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레 각자의 짝을 이루고 1년 남짓 만남을 가졌었

습니다. 1년 후의 헤어짐이 당시는 무척 아팠지만, 돌이켜 보면 가난하고 무망

한 공시생에게 1년이란 긴(?) 시간 동안 친구가 되어 준 그녀가 다만 감사할 따

름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모든 삶에는 아픔과 아쉬움이 동반되기 마련이고 

우리의 기억은 그 아픔과 아쉬움이 남긴 흔적이라는 말에 백번 동의하며, 싸리

나무집 공터 앞에서 뒤쳐져 버린 마음의 걸음을 재촉하고자 얼른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후 세월이 한참 더 흘러 서울청장으로 재직할 때는, 안양예술공

원으로 이름이 바뀐 동 유원지 미술전시관 개관식에 안양시장이 참석을 요망하

여 들렸는데, 지나가는 차창 너머로 그 옛날의 싸리나무집 공터가 아직 그대로

인 채 눈에 들어와 혼자 쓴웃음을 짓기도 했답니다.

어쩜 대구 안지랑 사거리의 들판 길에 유난히 홀로 도드라졌든 삼각형 2층 건물

의 기세 좋은 오름이, 혹은 안양소녀원의 그 고고했던 풍광과 자태가 우연처럼 

내 삶을 이끌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 무의식 속 기억들이 그렇게 운명처럼 

추억의 장소를 뒤쫓아 헤메인 것인지 알 수 없으니, ‘클래식에 듣는 훈련이 필요

하듯’ 삶 또한 마음에 되새기는 훈련이 필요할 성싶습니다. ‘인생에서 소중한 것

들은 시간의 담금질을 견디며 천천히 정제되어 간다’고 했으니, 옛 시절의 그 떠

남과 만남들, 반은 필연같고 반은 우연같은 시간 모두를 다만 ‘떠돌아 온 자의 비

망록’으로 가슴에 담아 토닥일 따름이겠습니다. 

대구청장으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대명동 대구청소재지에서 한 블럭만 내려가

면 안지랑 사거리와 추억 속의 골목 입구 삼각진 모양의 2층 건물이 있을 줄은 

전혀 모른 채 지냈습니다. 근무한 지 달포가 지난 후에야 밤길 산책을 나섰다가 

그야말로 우연히 그 장소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층 건물이 

숲을 이룬 지금과 달리 옛날에는 우측 안지랑 입구를 제외하고는 주변 모두가 

하나같이 논밭을 이루고 있었던 터라 사위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었던 것입니

다. 어쨌든 그날 밤 안지랑 사거리 우측 골목길의 삼각진 2층 건물을 마주하고는 

그 건물의 외벽에 손을 대자니,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감격과 함께 파

란만장했던 내 어린 청춘의 그림자가 그 건물에 길게 드리워져 오는 것만 같아 

마음이 데워져 왔습니다.

고교 시절 야간부로 적을 옮기고 주간에는 취업했던 일명 근로학생이었던 시절, 

모 구청의 지적협회 측량보조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공고재학생이었던 터

라 제도기를 이용한 도면작성은 물론 현장의 측량 기능 또한 6개월쯤 지나자 어

렵지 않게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측량 기사가 바쁜 약속이 있는 날이

면 간단한 측량업무 정도는 보조원으로서 일임받아 처리하곤 했습니다. 당시 안

지랑 사거리 우측 골목길 입구 삼각형 2층 건물의 분할측량도 그렇게 하여 직

접 맡아 처리했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막 창문 공사를 하고 있던 신축 건물이었

는데 세월을 머금은 것들은 다 부식되고 녹이 슬기 마련인 터, 37년 만에 마주한 

그 건물은 용도가 폐기된 듯 창문마다 나무 가림판이 덧대어져 있는 것이 어쩜 

지난 시간의 흔적마저 모두 봉인해 버린 듯해 허허로운 마음 금할 길 없었습니

다. 하지만 그날의 그 우연한 해후는 강물 같은 뒤척임으로 마음을 흔들어 그 건

물의 벽에 손을 대고 한참을 멈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4년 안양 평촌 신도시에 아예 눌러앉기로 작정한 것은, 아이들의 교육상 더

이상은 가솔들을 대동하여 도시를 떠돌아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였

고, 더불어 본부를 비롯해 인근의 여러 교정시설로 출퇴근이 가능하겠다는 지리

적 이점 또한 고려한 때문이었습니다. 안양으로 이사를 한 후 모처럼 가족 모두

가 안양유원지로 나들이를 갔었습니다. 공용 주차장에 차를 세워 두고 잠시 걸

은 후 유원지 초입의 두부 전문 식당을 지나치다가, 식당 옆의 싸리나무 울타리

가 쳐진 공터를 보는 순간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안양 유

원지가 내 첫걸음이 아님을 미련스럽게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약 20년 전쯤 그 

공터는 딸기를 팔던 장소였고, 친구와 둘이서 그날 첫 만남을 가졌던 아가씨 두 

명과 함께 거기서 맛있게 딸기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던 기억이 새로웠습니다. 

고개 흔들며 얼른 그 터를 지나쳤지만, 그러나 마음은 회상의 더듬이를 들고 홀

로 뒤쳐져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서는 걸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70년대 중반 서울 상계동 독서실에서 소위 ‘출세’를 꿈꾸던 친구들과 코피 터지

O
C

T
O

B
E

R

이
태
희 

교
정
대
상
심
사
위
원
장

+
 

함
께
하
는 

길 

아
름
다
운 

동
행

0706



2024년 10월 20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

절차전자문서법)이 시행되었다.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형사사법 절차에서 종

이문서 중심의 업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전산망 기반의 전자문서 처리 체계

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교정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들은 법 시행에 맞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고도화 사업을 준비했고, 같은 달 차세대 KICS 교정시스템을 오픈하였다. 당

시 법원의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아 ‘완전 전자화’라고 부르기에

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으나, 올해 10월 10일 법원 시스템이 개통되면 드디어 

본격적인 형사전자소송 시대가 열린다고 할 것이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의 주요내용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2021년 10월에 제정되어 약 3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

행되었다. 이 법은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전자화를 위해 필요한 기본 원칙과 

형사전자소송 시대,
차세대 KICS로 여는  

 스마트 교정행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형사소송절차와 관련하여 피의자, 피

고인,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은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에 소송서류를 전자적

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형사사법기관 공무원은 문서를 전자적으로 작성·

처리·유통해야 하며, 차세대 KICS에서 문서를 작성해 행정전자서명을 한 뒤 

다른 기관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모

든 형사사법 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국가안보 

관련 사건이나 대형 도면 등 전자문서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

로 종이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정현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

이전에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입소할 때 영장과 판결문을 종이서류로 받

아 직원이 직접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차세대 KICS를 

통해 전자문서가 자동으로 수신된다.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전송한 전자문서

가 시스템에 도착하면 담당 직원은 이를 접수한 뒤 곧바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에 담긴 주요 데이터가 자동으로 처리 과정에 반영된다.

김희선 

교정본부 보안과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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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교정공무원은 별도의 자료 요청이나 수작업 입력 없이도 실시간으

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한 번 입력된 전자정보를 

여러 기관이 함께 활용하기 때문에 자료 불일치나 오탈자 같은 오류가 줄어

들고 업무 정확성도 높아진다.

한편 전자문서는 주고받는 모든 과정이 로그(log)로 남는다. 누가 언제 문서

를 전송하고 열람했는지가 자동으로 기록되므로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책임 소재도 명확해진다. 문서 송수신 시간 역시 시스템에 저장되기 때문에, 

의사소통 착오를 줄이고 공정한 업무 처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영장 제도의 도입

형사절차 디지털화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 중 하나는 전자영장 제도의 도입

이다. 전자영장이란 법관이 전자서명으로 발부한 영장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송하고, 집행자가 피집행자에게 전자 형태로 보여주거나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전자적으로 발부되면 차세대 KICS를 통해 

검찰을 경유하여 집행지휘서와 함께 교정기관으로 전송된다. 교정공무원은 

컴퓨터 화면에서 영장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수용자에게 보여주

거나 전자영장을 출력해 종이 형태로 제시하고 집행할 수도 있다. 전자영장

은 1회에 한해 출력할 수 있으며 출력물은 원본으로 인정된다. 또한 영장 사

본과 권리고지확인서 역시 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다. 앞으로 모

바일 KICS가 구축되면, 전자영장을 모바일 기기에서 바로 제시할 수 있게 되

어 영장 집행의 효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압

수수색영장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통신기관 피집행자에게 자료만을 제공받

는 경우 인터넷망에 구축된 전용포털에 영장을 게시하거나 메일로 송부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이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을 중심으로 기관별

로 진행 중이다. 

전자적 송달 체계의 변화

대다수의 교정공무원들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체감할 변화는 소송서류 송달 

체계의 전환일 것이다.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 소송서류를 전산정보시스템

을 통해 전자적으로 송달·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의 경우 구금되

어 있으므로 차세대 KICS 교정시스템으로 송달한다(2026년 9월 28일 시행). 

현재 소송서류는 우편 송달 시스템을 기반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각 단계마

다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고 수작업을 거치는 방식이라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자적 송달 체계로 전환되면, 소송서류의 접수부터 폐기까지 통

합 관리가 가능해진다. 전자소송서류에 담긴 성명 등의 주요 데이터를 이용

해 수신된 문서는 해당 수용자에게 편철되고, KICS를 활용해 수용자별·수용

동별 서류 분류가 가능해진다. 또한 서류 처리 건수가 많은 기관에는 고속 

프린터가 우선적으로 도입되어 서류 출력에 걸리는 시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서류의 송달에 관해 형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은 구속된 사람의 경우 구금시설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차세대 KICS 교정시스템에 전자소송서류 도달 시 송달로 인정되

기 때문에 교정기관에서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처리에 더욱 만전을 기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적 송달 체계로의 전환은 법적 의무이자, 형사사

법절차 완전 전자화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본부 차세대 KICS팀에서는 차세

대 KICS 교정시스템에 전자적 송달 및 통지기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맺음말

형사사법기관 간 전자문서 연계와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의 본격 개통은 교정

현장에 중대한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종이서류 처리에 소요되던 시간과 인력

을 절약해 수용자 교정·관리와 안전 확보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혼란이 있거나 추가 교육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스마트 교정행정으로 나

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전자문서로 하나로 연결된 형사사법 체계는 

교정공무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이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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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의 세계에서 문방사우(文房四友, 紙·筆·硯·墨) 중 종이(紙)는 다정한 청자(聽者)로 의인화될 수 있다. 말 못 한 사연도, 

지난 세월의 무게도 가감 없이 받아내는 품 넓은 벗이기 때문이다. 반면 붓은 거침없는 직언자(直言者)다. 소홀했던 

마음을 마주하게 하며, 방치했던 감정들을 톺아보게 한다. 그런가 하면 벼루는 오래도록 묵묵히 길을 일러주는 

스승이며, 먹은 제 몸을 갈아 붓의 길을 빚어내는 헌신 깊은 친구와 같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문방에서 피어나는 배움과 우정

1983년 11월 4일 발족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

회(이하 교정동우회)는 정부의 퇴직공무원 친

목단체 결성 촉구 방침에 부응하는 전국 규모의 

법정단체다. 그리고 교정동우회 출범 이전부터 

교정기관장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된 

모임이 바로 ‘정우회’라는 이름의 특별회다.

정우회 회원들은 공무원으로서의 공직을 마친 

뒤에도 배움과 교류를 이어가고 싶었다고 한

다. 그러한 바람의 통로가 된 것이 바로 연서회

(硯書會)인 것. 

이름 그대로 벼루(硯)를 앞에 두고 글씨(書)로 

교류하는 이 서예동호회는 2009년 4월 15일 첫 

모임을 열었다. 이후 2013년 7월 30일 「대한민

국재향교정동우회법」(법률 제11952호)이 제

정·시행되면서 교정동우회가 법률적 근거를 갖

춘 단체로 승격되자, 연서회는 자연스레 그 산

하 조직으로 편성됐다. 

붓끝에서 길러진 안목과 성취

지난 9월 중순, 교정동우회 사무실 인근에 마련된 

연서회의 문방에는 아홉 명의 회원이 모여들었

다. 이후 각자의 사우가 책상 위에 정갈히 놓이자 

공간은 단숨에 묵향으로 번졌다. 도구를 펼쳐놓

는 단순 행위에 불과했으나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이어온 습관과 정성, 그리고 오늘 하루를 진지하

게 맞이하겠다는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

손끝에서 시작된 힘은 팔과 어깨로 이어지고, 다

시 마음의 결을 타고 흐른다. 종이를 스치는 붓털

의 사각거림, 붓끝에 맺혔다 흩어지는 먹물의 무

게, 은은히 퍼지는 묵향까지, 이 모든 요소가 하나

의 의식이 되어 ‘몰입’으로 수렴됐다. 바로 연서회 

회원들이 서예를 단순한 기록이 아닌, 내면과 마

주할 수 있도록 하는 또 하나의 거울로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문방에만 머물며 정적인 활동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다. 글쓰기와 몰입 속에서 쌓

은 감각과 성찰을 바탕으로 경험의 폭을 적극적

으로 넓혀간다. 서예에 대한 안목과 소양을 기르

기 위해 전시회를 찾고, 때로는 공자의 탄생지와 

같은 서예 명소를 찾아 해외 답사를 하며 그 유산

을 눈과 마음에 새기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

험들 모두가 결국은 마음의 깊이를 더하는 밑거

름으로, 그 결실은 다시 붓끝에 닿아 서예라는 행

위 자체와 글씨를 통해 배어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연서회 회원들의 발자취는 눈부신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70대 후반부터 90대 중반에 있는 

아홉 명 모두 한국서예미술진흥협회 초대작가로 

등단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과 대한민국서예미

술공모대전 등 주요 대회에서 초대작가상, 우수상, 

특선, 삼체상 등을 수상하며 필력을 인정받았다. 

지도를 맡고 있는 오산 권희영 회원은 물론, 현암 INTERVIEW  

정우회 회원의 문방 ‘연서회’
은은한 묵향 속 그윽한 성찰
연서회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정우회 소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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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석, 충암 김차승, 이산 정원섭 등 회원들1)의 

성취는 단순한 수상 실적을 넘어선다. 그것은 오

랜 수련과 고요한 정진이 그 삶에 남긴 무늬, 곧 

인문학의 향기인 것이다. 

서예의 시간, 초심과 겸손의 합주

연서회의 서예 학습은 한자가 탄생하고 발전

해 온 흐름을 따라 진행된다. 붓을 잡는 기본 기

술을 익힌 뒤, 전서·예서·해서·행서·초서 순으

로 다양한 서체를 배운다. 이는 한자가 처음 만

들어진 순간부터 이어져 온 방식으로, 결국 연

서회 회원들은 서체의 발전 단계와 미학을 따라 

붓을 움직이며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셈이다.

학습 방식도 체계적이다. 사부가 제공하는 16자 

체본(体本)을 일주일 동안 임서(臨書)하며 반

복 연습을 하고, 차주에는 연습한 글씨에 대한 

조언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식이다. 이어 새로

운 체본으로 또 연습을 계속해 가다 보면, 어느

새 회원들은 붓과 종이가 전하는 미묘한 감각

에 손과 마음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서예는 단순한 글씨 연습이 아니다. 그것은 마

음과 정신은 물론 역사와 문화를 함께 품으며 

스스로를 마주하는 여정이다. 연서회 회원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그 길 위에서 자신을 돌아

보며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는 데 입을 모았다.

“10년 이상 붓을 잡아 왔어도, 저희 중 자신의 

필력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필

묵 앞에선 늘 처음 배우는 것처럼 초심으로 돌

아가기 때문이죠. 연서회가 소박한 모임인 듯 

1)　�오산 권희영(지도), 지강 손선흥, 원당 민경화, 현암 안현석(회장), 충암 김차승, 봉산 방을봉, 지천 이상우, 천산 나승두, 

이산 정원섭(총무)

보여도, 붓과 종이, 먹과 벼루 앞에서 보내는 매 

순간이 성찰인 겁니다.”

공직의 무게 벗고, 개인적 사유(思惟)를 입다

연서회 회원들도 현역 시절에는 늘 경직된 모습

이었다고 한다. 또한, 한 치의 흐트러짐도 허용

하지 않는 공직자의 무게, 수용자와 사회를 동시

에 마주해야 했던 긴장감은 여전히 그들의 일상

에 깊이 스며 있으리라. 

그러나 이곳, 문방에서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경

직된 책임자의 얼굴은 사라지고, 묵향이 스민 따뜻

한 기운만이 흘러넘친다. 손에 잡힌 붓끝은 예리하

지만, 표정에는 여유와 미소가 감돈다. 문방에 앉

은 순간만큼은 세월의 길이와 삶의 무게를 내려놓

고,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마주할 따름이다.

현재 연서회는 아홉 명의 정예 회원으로 운영되

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이들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서예에 관심 있는 후배들이 

새로 합류한다면 연서회의 배움과 교류는 더욱 

활기를 띠고, 서예가 퇴임 후 정서활동으로 자

리 잡는 데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 그리

하여 묵향 속에서 쌓아온 배움과 우정이 다음 세

대의 손길과 만나 더 깊고 넓게 이어졌으면 하는 

것이 연서회의 또 다른 바람이다. 

물론 그것이 단순히 회원 수의 확장을 뜻하지만은 

않는다. 서예가 주는 고요와 울림을 더 많은 이들

과 나누고, 삶의 무게를 내려놓은 자리에서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는 일이면 된다. 연서회 회원

들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분명 거기에 있었다. 

이곳, 문방에서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경직된 책임자의 얼굴은 사라지고, 

묵향이 스민 따뜻한 기운만이 흘러넘친다. 손에 잡힌 붓끝은 예리하지만, 표정에는 여유와 

미소가 감돈다. 문방에 앉은 순간만큼은 세월의 길이와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마주할 따름이다.

O
C
T
O
B
E
R

1514

+
 

우
리
는 

한
마
음

아
름
다
운 

동
행

연
서
회 

대
한
민
국
재
향
교
정
동
우
회 

정
우
회 

소
모
임



땀과 팀워크로 빚은 성과, 한국팀 종합 3위

창이 교정시설 및 스피어(SPEAR, 싱가포르 교정긴

급대응팀) 본부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장애물 

▲사격 ▲폭동진압 ▲인질구출 네 가지 종목으로 

구성됐다. 단순한 체력 테스트가 아닌 실제 현장에

서 마주할 위기 상황을 임의 설정한 이번 대회는 땀

과 긴장, 그리고 팀워크가 승부를 가르는 순간들로 

채워졌다. 

한국 대표팀의 기량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특히 장

애물 경기에서 1위를 차지하며 체력과 민첩성에서 

아시아 정상급임을 입증했고, 폭동진압 2위, 인질

구출 3위라는 성적을 거두며 종합 3위라는 값진 결

과를 얻었다. 종합 우승은 마카오에, 준우승에 돌아

갔다.

14명의 대표단, 땀과 협력으로 빚은 성과 

한국 선수단은 단장 1명, 선수 8명, 통역 1명, 방송

팀 2명, 행정지원 2명 등 총 14명으로 꾸려졌다. 이

들은 단순히 경쟁을 넘어, 아시아 각국 교정 긴급대

응팀과의 교류를 통해 전술적 노하우를 나누고 협

력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경기만큼이나 교정 현장의 경험과 이

야기가 오갔다. 서로 다른 제도와 환경 속에서도 

“수용자의 안전과 사회의 안정을 지킨다”는 공통의 

사명감은 국경을 넘어 선수단을 하나로 묶기에 충

분했다.

이번 싱가포르 대회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교

정 긴급대응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장이었다. 

그 무대에서 한국팀이 거둔 성과는, 곧 교정 현장

에서 묵묵히 훈련하고 준비해 온 땀방울의 결과였

다. 그리고 그 성과는 다시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

지고 있다.

대회를 마친 선수단은 지난달 26일 귀국했다. 하지

만 이들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국 교정

긴급대응팀은 2026년 5월, 미국 마운즈빌에서 열리

는 세계 교정긴급대응팀 대회(MPR, Mock Prison 

Riot)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 전 세계 18개국 50개 

팀이 참가하는 무대에서 한국팀은 다시 한번 기량

과 저력을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된다.

제7회 아시아 교정긴급대응팀 대회, 

한국팀 종합 3위 성과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정긴급대응팀이 지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7회 아시아 교정긴급대응팀(APLC) 

대회에서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을 비롯해 싱가포르(클러스터 1·2·3), 마카오, 홍콩,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 

6개국 교정 긴급대응팀이 참가했다. 

글_서선미  사진_교정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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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멘토링 프로그램 본격 도입

수용자 심리상담 전문성 강화 기대

법무부 교정본부가 최근 ‘심리상담 멘토링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상담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용자 심리치료의 질을 높일 전망이다.

글_서선미 

교정기관 상담 품질과 전문성 제고

법무부 교정본부는 최근 교정 현장에서 수용자 심리상

담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심리상

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8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멘토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한 데 이

어,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 시행에 들어간 것.

그동안 교정기관은 직무교육(연 1회)과 상담 사례

회의(연 1~3회)를 실시하여 직원역량을 제고했으

나 상담 전담직원들이 필요할 때마다 즉각적인 지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 이에 교정본

부는 전국 교정기관에 배치된 내부 수련감독자 중 

일부를 멘토로 선발해 전문적인 자문을 상시적으

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 전담 직원들은 보다 

전문성 있는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

게 되었으며, 나아가 직원들의 상담역량 강화를 

통해 수용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 크게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2명 멘토, 9월부터 2년간 활동 

교정본부는 이번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지난 7월 

전국 55개 교정기관의 내부 수련감독자를 대상으

로 멘토 활동 희망 수요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21개 기관에서 22명이 지원했으며, 이들은 

2025년 9월부터 2년간 멘토로 활동하게 된다.

멘토는 수용자 상담과 관련된 질문을 받은 5일 이

내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담 지도 실

적은 상시학습 시간(연 최대 30시간)으로 인정된

다. 멘티는 수용자 상담을 담당하는 교정기관 직원

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mini interview 

“교정 행정의 

선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멘토링은 상담직원의 

심리적 부담과 고립감을 

줄이는 동시에, 조직 

내 유대감은 강화하는 

소중한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직무 만족도를 

높임은 물론,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와 

수용자 모두가 존중받는 

교정 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덕 홍성교도소 교위

“함께 배우며 

성장하겠습니다”

심리치료팀에서 

수용자들을 만나 

상담할 때마다, 그들의 

작은 변화가 제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비록 경험과 

지식이 많지는 않아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다고 믿게 됩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옥 전주교도소 교위

“상담자의 

감정까지 함께 

돌보겠습니다”

정신전문병원에서 

12년간 근무하고, 2012년 

부터 교정기관에서 상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상담자도 감정 및 

에너지 소모로 지칠 때가 

많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상담의 방향은 

물론 상담자의 감정 

관리까지 고민하는 멘토가 

되겠습니다.

조은혜 진주교도소 간호주사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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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타운 한복판, 과밀수용 속
출정수용자의 든든한 동행자
인천구치소

인천구치소는 인천지방법원과 검찰청 바로 뒤, 법조타운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다. 12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 곳곳에서 교도관과 

수용자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하루에도 수백 명의 미결수용자가 재판, 진료,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이동한다. 

이에 인천구치소는 아예 수용자의 안전한 이동과 신속한 재판 진행을 고려해 지하 복도를 인접 법원과 연결하고 있었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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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속에서 1936년 7월 10일, 부천군 문학

면 학익리에 ‘인천소년형무소’가 설립되며 현대적 

의미의 교정시설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개성과 김

천 소년형무소의 수용 인원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새로 만들어진 이 기관은 1935년 착공되어 1938년 

3월 준공됐고, 소년 7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본

관 건물과 3,000평 규모의 운동장, 가축사육장, 채

소밭을 갖췄다. 해방 후에는 미군정청의 미육군형

무소로 사용되기도 했고, 1947년 인천소년형무소

로 재지정되었다. 이후 6·25 전쟁과 여순항쟁, 제주 

4·3 항쟁 관련자 수용 등 격동의 역사를 거치며 탈

출과 재수감 사건이 반복되기도 했다. 1961년 ‘형무

소’ 명칭이 ‘교도소’로 변경되면서 인천소년교도소

가 됐고, 1990년 소년 수용 기능이 천안 소년교도소

로 이전되며 기존 건물은 미결수용자를 위한 인천

구치소로 전환됐다. 그러다가 1997년 구 건물을 철

거, 동일 부지에 현대식 12층 건물을 신축하며 오늘

날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소년형무소에서 현대 구치소까지

좁은 통로 안에 울리는 발자국, 낮게 오가는 교도관

의 안내. 재판을 받기 위해 지하 복도를 걷는 수용자

의 발걸음은 긴장과 불안으로 무겁다. 조용히 그 옆

을 걷는 교도관 역시 편하지만은 않은 것은, 그 무거

운 분위기가 좀처럼 적응되지 않아서다. 그래도 인

천구치소의 직원들은 조용히 곁을 공감과 신뢰를 

건넨다. 그래서 수용자들의 발걸음도 조금은 더 단

단해질 수 있다. 수용자들은 어쩌면 그렇게, 불안과 

긴장을 달래며 출정에 임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

인천지역에 근대식 감옥이 생겨난 것은 일제가 우

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극성을 부리던 무렵이다. 

1908년 경성감옥 설치와 함께 감옥분감 설치령을 

제정한 데 따른 것으로, 1909년 2월 16일 인천이사

1)　천영기, (2021.07.12.), 개항장 소개 ‘중구청 담벼락’과 ‘인천감리서’ 터를 찾아, 인천투데이.

청 건물을 인계받아 경성감옥 인천분감이 전국 처

음으로 설치됐다. 인천분감을 시작으로 부산·전주·

의주·춘천·원산·청주·대구 등 전국 8개 도시에 감옥

분감이 들어선 것.1) 

인천감옥은 백범 김구 선생이 수감됐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1914년 일본 군인을 살해한 일명 ‘치하포 

사건’으로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던 김구 선생

은 인천감옥으로 이감되어 항만 축조공사 등에 강

제노역을 당한 뒤 같은 해 7월 가석방됐다. 이에 앞

서 1897년에도 해주감옥과 인천감리영에서 두 차례 

옥고를 치르며 모진 고문을 겪었던 김구 선생의 인

천과의 인연은, 이 지역 감옥사가 단순한 수용 시설

을 넘어 역사적 사건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과밀과 구조적 부담에도 흔들림 없는 가치

과밀 수용률이 150% 이상에 이르는 인천구치소의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다. 게다가 인천은 공항과 항

만을 통해 마약 밀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문 도

시로, 최근 몇 년 새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또

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형사재판부 증설

과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 등 사법 체계의 확장

으로 항소심 재판이 늘어날 전망이기도 하다. 이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장기 체류

를 유발하며, 과밀 수용을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되는 연유에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단

순한 내부 관리 문제가 아닌, 사회적·국가적 과제와 

직결되기도 한다. 

따라서 인천구치소가 지향하는 교정철학은 단순한 

운영 목표를 넘어선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지향하

는 ‘법과 질서의 확립’이라는 국가적 이념과 궤를 같

이하지만,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원칙적 법 집

행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교정행정을 구현”하는  

O
C
T
O
B
E
R

2322

교
정 

이
야
기

+
 

교
정 

기
관

인
천
구
치
소 



것에 방점이 있다. 

미결수용자는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존재로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들의 방어권과 기

본권을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을 지닌다. 인권과 안전은 상충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같은 목표 내 두 가

지 가치와 같다. 인간다운 환경에서 인권이 보장될 

때 수용자 간 갈등과 폭력은 줄고, 수용자들은 안전

이 확보된 상태에서 교화와 교육 프로그램을 안정

적으로 소화할 수 있어야 재사회화를 도모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교정·재활 프로그램 또한 단순한 수용자 관리의 도

구를 넘어, 사회 전체의 재범 방지와 안전망 구축이

라는 거시적 목표와 맞닿아 있다. 그런 만큼 인천구

치소는 범죄 유형별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

공하며, 성폭력·마약·알코올 중독·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 수용자를 대상으로 근본적 원인을 치료한다. 

또한 초·중·고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과 검정고시 응

시 기회를 제공해, 수용자들이 학업을 통해 성취감

을 느끼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

러 전국 최초로 설치된 ‘외부협력 스마트진료센터’를 

통해 초빙·원격 진료, 의료정보 공유, 긴급회의 등 

다양한 협업 기능을 수행하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

는 동시에 현장 의료 인력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직원·지역·수용자 아우르는 교정 전략 

과밀 수용과 업무 부담 속에서 직원들의 직무 스트

레스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 인천구치소도 일부 수

용동에서는 교도관 1명이 100여 명을 관리하는 일

이 일상이다. 이에 인천구치소는 직원 건의함을 정

례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

한 시스템은 직원 간 수평적 소통을 촉진하고, 조직

에 대한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

며, 문제를 공동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직원들 역시 직업적 사

명감을 강화하고,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사회적 

가치와 연결됨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된다고.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이다. 교도관과 

수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보라미 봉사단’과 ‘사랑의 

손잡기’를 운영하며, 독거노인과 소외된 이웃을 정

기적으로 방문한다. 또 체육시설을 개방해 시민과 

유관기관 직원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장려하

고 있다. 이는 교정시설이 단순한 법 집행 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체임을 증명하는 대표적 사례다.

미래를 향한 인천구치소의 핵심 목표는 명확하다. 

과밀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재사회화와 성공적인 사

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상 6층 규

모의 수용동 증축과 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

으며,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해 수용자가 사회

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법과 질서를 확립하면서도 

따듯한 인간적 교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천구치소

의 노력은, 시대적 과제와 지역사회의 기대 속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교정기관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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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과 맞춤 치료의 최전선  

인천구치소 의료과가 수용자 입소의 첫 단계로 건강 진단을 실시하는 것도 바로 이

러한 이유에서다. 흉부 X-ray 촬영으로 결핵 여부를 확인하고, 혈액·소변 검사를 통

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잠재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시설 내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있어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이다. 이후 질환이 있는 수용자는 

단순 치료 넘어 수용자 재활로

  
인천구치소 의료과

교정시설 내 의료과의 기능은 단순히 아픈 수용자를 치료하는 공간이 아니다. 이곳은 수용자들이 폐쇄된 환경 속에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질병을 관리함은 물론, 이 너머의 사회로 돌아갈 준비를 돕는 ‘치유와 재활의 공간’으로 기능한다.  

일반 병원에서와는 달리 교정시설의 의료과는 ‘의료’와 ‘교정’, 그리고 ‘재활’ 등 겹겹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건강’과 ‘사회 복귀’의 이음새

의료 거실이나 지정된 치료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된다. 이때 의료과 직원들은 

고혈압, 당뇨, 간염과 같은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측정하

고, 필요시 외부 병원과 연계해 투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고령 수

용자나 장애인 수용자처럼 취약 계층의 경우, 외부 협진과 맞춤형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인천구치소 의료과는 의사 3명, 공보의 2명, 약무사무관 1명, 간호사 3명, 의료

기술주사보 1명, 일반직원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수용자의 진료·건강 관

리와 응급 대응 및 안전 관리 전반을 책임진다.

의료과의 주요 업무는 정신과 질환, 만성 질환, 전염성 질환 관리 등으로 나뉜다고 한

다. 수용자들은 사회 부적응이나 가족과의 단절로 인해 우울증·불안장애·적응장애를 

겪거나, 마약·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의료과

는 상담과 치료를 병행, ‘심리적 안정 도모’와 ‘재사회화 지원’에 주력하게 된다고.

수용자 중 상당수가 고혈압·당뇨·간염·잠복결핵 등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입소 후 

발병하는 사례도 있다.이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꾸준한 투약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고혈압·당뇨 환자의 경우 혈압과 혈당

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증상이 심한 환자는 별도의 치료 거실에서 집중적으로 관리

한다. 필요시 외부병원과 연계, 혈액 투석 등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함은 물론이다. 

건강 관리와 긴급 대응 체계 꼼꼼히

폐쇄된 환경의 특성상 전염성 질환 관리 역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가령, 호흡기 

질환이나 결핵·피부병은 집단 내 확산 위험성이 높아, 신입 및 이입자 진료를 통해 

조기 발견과 예방에 힘쓸 필요가 있다. 이에 인천구치소 의료과는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결핵 환자는 격리 치료와 지속적 관리를 통해 확산을 차단한다. 시설 내

부는 정기적인 소독으로 위생 환경을 유지한다. 아울러 다중 만성질환을 겪는 경우

가 많은 고령 수용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에는 외

부 협진을 통해 노인성 질환 치료를 지원하기도 한다. 장애인 수용자의 경우에는 지

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지체장애 등 유형에 따라 생활 지원과 건강검진을 병

행,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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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상황 대응도 의료과의 핵심 업무다. 자해나 급성 심혈관 질환 등 예기치 못한 상

황 발생 시, 의료과는 ‘신속한 조치’와 ‘외부 의료 자원 활용’을 원칙으로 삼는다. 현장

에서는 간호사나 당직 의료과 직원이 가장 먼저 환자에게 접근해 응급 처치를 시행하

고, 즉시 의사에게 상황을 보고한다. 이어 의사가 환자 상태를 확인해 구치소 내 처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하면 외부 병원으로 긴급 이송을 결정한다. 환자의 상태

가 안정되면 보안 인력을 포함한 호송팀이 인근 응급실로 신속히 이송, 병원 측에 사

전 연락을 취해 환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도착 즉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 진료센터와 심리치료 중심의 재활체계

이 같은 대응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천구치소는 지역 병원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아인병원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외부협력 스마트 진료센터’는 

시설 내 의료 인력·장비 한계를 보완하는 핵심 장치다. 의료과 의사가 환자 상태를 화

상 통화로 외부 전문의에게 전달하고, 즉각적인 자문을 통해 치료 방향을 논의하는 구

조다. 이는 환자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치료를 보장하는 이러한 협력 체계

는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과 교정시설의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기반이 된다.

인천구치소 의료과의 역할은 신체 질병 치료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 복귀를 앞둔 수

용자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재활 기관’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정신과 전문의가 상주하기 어려운 현실은 외부 정신병원 협력이나 원격 

진료를 통해 보완하되, 내부적으로는 심리치료팀과 사회복귀과가 함께하는 상담 프

로그램을 통해 우울증·불안장애·약물 중독에 대한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 심리적 

안정을 돕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바로 ‘재활’을 이어가기에 용이하다. 약물 중독자에게는 단순한 투약 

중단이 아닌 심리 상담과 행동 치료를 병행해 중독의 뿌리를 해결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은 수용자가 직업훈련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따라서 심리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회성 회복 훈련이야말로 출소 후 원

만한 대인 관계 형성과 사회 적응을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의료과가 

수행하는 역할은 결국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면서 건강

한 사회 복귀를 뒷받침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 강화와 근무 환경 개선 주력

안천구치소 의료과 역시 특수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만큼 전문성 향상과 근무 여

건 개선이 꾸준히 요구된다고 한다. 인천구치소는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고. 먼저 외부 학회·세미나·전문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해 최신 의학 지

식과 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외부 병원 전문의와의 원격 협진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응급 처치·감염병 대응 훈련 같은 자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근무 환경 개선에도 힘쓴다. 열악한 조건과 높은 정신적 부담을 고려해 위험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휴식 공간과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해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

리에 도움을 준다. 또 수용자의 자해·폭력 상황에 대비해 보안 인력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행정 업무 전산화·자동화를 통해 불필요한 서

류 작업을 줄여 직원들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이러한 노력은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앞으로 인천구치소 의료과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전문 인력 확충,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 의료 장비 현대화와 병실 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신과 전

문의와 상담 인력을 확대해 상담·치료를 정규화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재활 중심 

프로그램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진료센터를 고도화해 원격 진료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전문의 협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 서

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외부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 문제와 이송 부담을 완

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mini interview 

인천구치소 의료과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닙니다. 수용자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

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정시설 내 숨은 조력자죠. 특히 수용자가 증상을 과장하는 

경우도 많아, 신뢰관계(Rapport)를 유지하며 세심히 관찰하는 덕목이 중요해요. 그래서 수용자

들이 비록 온갖 불평과 불만을 뿜어내더라도 끝까지 들어줄 것을 독려하는 편입니다. 모름지기 

좋은 의사란 ‘공감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생각해요. 수용자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마음을 어루

만지는 작은 관심이, 결국 그들에겐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찬성 의료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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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영국 정부의 교도소 개혁 전략의 딜레마

1. 조기석방제의 확대: 엄격한 준수조건 부가의 모순

영국이 교도소 과밀화 해소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

는 것은 수용자의 조기석방제이다. 보수당 정권기인 2023년 10월 16일에 당시 법무

부 장관 알렉스 콜크(Alex Chalk)는 하원에서 수용자들은 만기 출소일보다 최대 18

일 전에 석방하겠다고 발표했다(UK Parliament, 2023.). 이는 2003년 형사사법법 

제248조(Criminal Justice Act 2003., s.248)에 근거를 둔 것으로 법무장관은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만기 전에 수용자를 출소시킬 수 있다. 

석방 대상자는 유기징역 대상자이며, 따라서 종신형은 대상에 들지 않는다. 또한 심

각한 폭력 범죄, 테러 범죄 또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용자는 제외된다. 당

시 영국 정부는 이 조기석방제를 교정시설이 특히 과밀화된 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시행하였다.

노동당은 이 조기석방제를 확대하여 일반 수용자는 형기의 40%, 성범죄와 심각한 

폭력 범죄자의 경우 형기의 50%, 그리고 가장 위험한 범죄, 스토킹, 상습적 가정폭

력의 경우 형기 67% 정도를 채운 경우 만기 전 출소시킨다고 발표하였다(GOV.UK, 

2024. 7. 16.). 조기석방자에게 전자발찌, 통금제한, 보호관찰 등의 준수조건이 부

가되며, 위반시 재구금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기석방제는 이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출소자들의 재범률이 80%에 달하였고, 이들이 다시 교도소로 

수용되는 회전문 현상으로 이어졌다. 그 원인으로 수용자의 조기출소 이후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들이 연계되지 못하였고, 부가되는 준

수조건이 너무 엄격하여 위반 소지가 크고, 보호관찰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

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Tidmarsh, 2020.).

2. 엄격한 형사정책: 단기 구금형의 폐해

2022년을 기준으로 영국의 단기 구금형 수용자는 전체 수용자의 5%를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단기 구금형은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첫째는 교정시설의 과밀화를 지속화하고, 둘째는 단기 수용으로 체계적인 교정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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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어 교정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재범으로 이어져  

사회 내 처우 대상자보다 단기 수용자의 재범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

국 법무부가 2023년 7월에 발간한 입증된 재범(Proven reoffender)1) 보고서를 기초

로 영국 의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개월 이하 구금형에서 석방된 성인의 재범

률은 평균 58.5%, 1년 미만의 구금형에서 석방된 성인의 재범률은 56.2%로 나타났

다. 1년 이상 구금형에서 석방된 성인의 재범률이 22.2%에 비해 단기 수용자의 재

범률이 월등하게 높다(Mutebi, & Brown, 2023: 10). 

셋째는 교정비용의 효율성 문제를 들 수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수용자 1인당 교

정 비용은 £47,000 정도이었지만, 지역사회 내 1인당 보호관찰 비용은 £3,550 정도

로 나타났다. 즉 수용비용이 보호관찰 비용보다 13배 정도 더 필요하였다(Mutebi, 

& Brown, 2023: 20). 넷째는 단기형 출소자는 사회내 처우 대상자보다 출소 후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고, 취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Ministry of 

Justice, 2023.7.27.). 또한 단기형 출소자로 전자발찌 부착시 미부착  출소자보다 

취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3. 교정시설의 확충, 해외 교도소 활용: 졸속 시설과 교정처우 실효성의 문제

전임 보수당 정부는 2025년까지 교정시설을 신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보수하여 

20,000개의 수용실을 늘릴 것이라고 발표하였고(UK Parliament, 2023.), 실제로 

2024년 7월까지 약 7,500개의 수용실이 증설되었다(GOV.UK, 2024.7.16.). 그러나 

급속한 교도소 신설은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고, 기존 수용자들이 사용

하던 레저공간, 직업훈련공간 및 교육공간 등을 줄여 조립식인 급속배치셀(Rapid 

Deployment Cells)을 설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수용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

는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Prison Reform Trust, 2023.).

또한 영국은 자국 내 교도소를 증설하지 못하자 알바니아와 에스토니아 등의 교정

시설을 임대하여 수용자들을 이송하고 있다. 이 해외 교도소 임대 수용정책은 벨기

에와 노르웨이가 네덜란드의 유휴 교정시설을 임대받아 자국의 수용자들을 수용한 

정책에서 착안 되었다(RT News, 2014. 9.11.). 벨기에는 2010년부터, 노르웨이는 

2015년부터 네덜란드와 임대계약을 맺어 네덜란드의 교도소에 수용자들을 이송하

1)　�입증된 재범은 수용자의 출소 후 1년의 추적 기간 및 해당 범죄로 재판을 받는 6개월간 행한 모든 범죄를 말

한다. 영국은 출소자의 재범률을 2011년부터 분기별로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GOV.UK, 2011.). 

였다. 교도소장은 이송국가의 국적을 갖지만, 교도관은 양국의 교도관이 함께 근무

하며,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의 법령이 적용된다. 

그러나 영국의 해외교도소 수용정책은 비판적 요소를 안고 있다(Prisoners Abroad, 

2023.). 첫째, 수용자들이 가족과 멀리 떨어져 접촉 기회가 차단됨으로 정서적인 불

안을 가져오고, 나아가 가족의 해체가 가속화될 수 있고, 둘째, 영국 교도관이 아닌 

주재국 교도관에 의한 교정처우 프로그램 운영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셋째, 

영국 내보다 교정비용이 더 많이 들어 결국 영국민의 납세부담이 가중되며, 넷째, 

수용자들이 영국 내 교정시설보다 재활을 위한 직업훈련이나 인근 기업에서의 인턴

취업 등의 기회를 찾을 수 없어 출소 후 사회정착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다섯

째, 적절한 의료적 치료를 받기 어렵고 특히 정신과적 치료에 한계를 보여 수용자들

이 더욱 극심한 장애로 빠져들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4. 급격한 교도관 확충: 높은 퇴사율과 사회적 비용 증가 

영국은 수용인원의 증가 및 교정시설의 확충, 조기석방제 도입에 따른 교정처우 및 

사회 내 처우 등을 담당할 교도관 및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가하여 2024년 3월 말을 

기준으로 65,018명이 근무하고 있다. 직렬별로는 교정직 57.2% 37,202명, 보호관찰

직 31.4% 20,412명, HMPPS 본부 및 지역 서비스 등 7,404명 11.4%이다. 이 가운데 

3년 미만의 근속 연수를 가진 교정직은 41.5%, 보호관찰직은 35.9%인 것으로 나타

났다(HM Prison & Probation Office, 2024.).

그런데 과밀수용과 열악한 시설, 수용자와의 갈등 및 부적응, 보호관찰 사무의 폭주 

문제로 퇴사율 및 이직률이 높아 결국 해당 경력이 낮은 직원들에 의하여 교정 및 

보호관찰이 이루어져 전반적인 처우의 질이 낮아진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교도

관은 채용 후 이론교육 3주, 실무수습 7주를 거쳐 교도소에 배치된다(HM Prison & 

Probation Office, 2024.). 그런데 이는 교육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그마저도 이직 

및 퇴사로 인해 전반적으로 경력이 낮은 선임 교도관들로부터 수습이 이루어져 교

정업무와 수용자관계, 교도소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에 투

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용자의 교도관에 대한 폭행 등은 교도관의 안전을 침해하고 사기를 떨어뜨려 이

직과 퇴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Ministry of Justice, https://lrl.kr/lg92). 

결국 교도관의 높은 이직율과 퇴사율은 수용자 교정처우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용

자의 출소 후 재범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의 교정비용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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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공개하여야 한다.

HMIP는 1차 감사 후 해당 교정시설에 통보 후 진행확인감사(Independent Reviews 

of Progress: IRP)를 할 수 있다(HMIP, https://lrl.kr/g41v). IRP는 통상 1차 감사 후 

12개월이 지난 후 이틀 반 정도에 걸쳐 시행되며, 2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다. 결과보고서는 전혀진전없음(No meaningful progress), 약간의 진전(Insuffici-

ent progress), 상당한 진전(Reasonable progress), 훌륭한 진전(Good progress) 

등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HMIP의 시설 및 처우 개선 요구를 받아도 실제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원즈워스교도소(HMP Wandsworth)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교도소는 1851년 런던 남서쪽 서리지역에 개설되었고, B 보안등급의 남

성전용 교도소로 979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2024년 4월에 실시한 HMIP 감사에서 

1,521명을 수용한 것으로 밝혀졌다(HMIP, https://lrl.kr/g41z). 원즈워스교도소는 

2011년 HMIP의 감사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았다(HMIP, https://lrl.kr/g41C). 

그러나 이후에도 연이어 수용자의 자살, 자해, 탈출, 교도관과 수용자의 성관계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HMIP는 여러 번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사결과 보고

서를 공개하고, 긴급통지서를 발송하였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결국 HMIP는 

2024년 8월 6일 자로 원즈워스교도소에 대하여 “매우 충격적이고, 매우 열악하며, 

낙담스럽다(Very shocking, very poor, and despondency)”고 비판하면서 리더십의 

실패(leadership failures)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HMIP, 2024.8.6.).

원즈워스교도소 사례에서 보여준 것처럼 영국은 HMIP와 IMB에 의한 감시 시스템을 

갖추었지만, 지적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그에 대한 특별한 제재 규정이 

없다. 따라서 HMIP와 IMB에 의한 감사와 지적은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

다(Barrington, Silverman, & Hutton, 2021.). 결국 보수당 정부의 교도소 개혁 전략을 

노동당 정부에서도 특별한 변화 없이 반복한다는 비난에 직면한 것이다(Theguardin, 

2024.7.12.).

Ⅳ. 시사점 및 결론

살펴본 것과 같이 영국은 이전 정권이 실패한 교도소 개혁 전략에서 교훈을 얻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보수당 정부와 새롭게 집권한 노동당 정부의 교도소 개혁 전

략은 커다란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교도소 과밀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단기형의 벌금형 대체, 조기석방 대상자의 준수 조건 폐지 등은 매우 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Independent, 2019.5.30.).

5. 교정시설 감시체계의 작동: 실효성의 한계

영국은 교정시설 등을 감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교도소마다 독립감시위원회

(Independent Monitoring Board)를 설치하고, 법무부 산하에 왕립교도소감사원(His 

Majesty's Inspectorate of Prisons: HMIP)을 두었다. 교도소감사원은 잉글랜드와 웨

일즈의 모든 교정시설, 이민서비스구금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 권한을 가진다.2) 

HMIP는 모든 교도소를 2~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고위험 시설은 더 자주 검사

를 할 수 있다(HMIP, https://lrl.kr/g41o). 감사는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감사관은 모든 시설과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HMIP는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Optional Protocol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PCAT)의 내용을 반영하여 감사기준을 교도소가 안전(Safety), 존중(Respect), 목

적있는 활동(Purposeful activity), 석방준비(Preparation for release) 등의 적절한 

수행 여부를 평가한다(HMIP, 2024: 8-9).3) 

감사방법은 다양한 시간대에 교정시설의 환경과 수용자 처우, 수용자의 일상생할, 

면회 등을 관찰하며, 수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담, 청소년사법위원회, 독립감시

위원회, 자원봉사단체 및 변호사 대표, 방문객 등의 의견청취, 각종 문서검사 등 다

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감사결과는 감사 기간 내내 감사대상자에게 피드백되

며, 감사가 종료된 후 14일 후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공개한다(HMIP, https://lrl.kr/

g41o). 이 최종 결과보고서에 따라 교도소장 및 법무장관 등은 해당 교도소의 개

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HMIP에 통보한다. 이때 위 4대 감사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고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경우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1차 긴급통지(Urgent 

Notification)를 법무장관에게 발송한다. 법무장관은 28일 이내에 해당 문제의 개선

2)　�왕립교도소감사원은 1952년 교도소법 제5조 및 제43조(Prison Act 1952, S.5A, S.43) 및 1981년 1월 1일

자 국왕서명매뉴얼(royal sign-manual) 근거를 두어 1982년부터 신설되었다(HMIP, 2024, 7). 교도소감사원

은 교도소 및 법무부로부터 독립된 감사기관이다. 수석감사관(Chief Inspector)은 5년 임기로 교정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3)　�이에 대하여 HMIP는 교정시설은 수용자를 안전(Safety)하게 구금할 여건을 갖춰야 하며, 수용자는 인간으로

서의 존엄성을 존중(Respect)받아야 하며, 수용자는 자신에게 이로운 활동에 참여(Purposeful activity)할 수 

있으며, 수용자는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Preparation for release)며 이러한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교정처우 프로그램 및 환경을 갖춰졌는가를 감사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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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정책적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개혁 전략으로 제시되지 못하였다. 노동당 정부의 

교도소 개혁 전략이 실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대안 없이는 표준

편의인증(Certified Normal Accommodation: CNA)를 충족하는 여유 교도소 거실을  

더 이상 확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역설적으로 이는 영국 노동당 정부가 혁신적인 

교정 개혁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영국 노동당 정

부의 교도소 개혁 전략이 가지는 문제점에서 한국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엄격한 구금형주의 형사정책과 교도소 조기석방제의 모순점을 극복하지 못

하면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림 1> 영국의 교도소 수용인

구 추세에서 보는 것처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발생

하였지만, 4년 이상 장기형 수용자의 증가와 함께 1년 미만의 단기형 대상자들을 교

도소에 유입시켜 교정시설의 만성적인 과밀화를 이끌고 있다. 나아가 만성적인 과

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석방제를 도입하였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부가조

건 때문에 이를 위반하여 다시 수용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Barry, 2021.). 이

는 영국뿐 아니라 미국이나 스웨덴도 약물사범, 청소년사범, 경미한 폭력사범 등

에 대한 무관용주의적 형사정책이 교도소 과밀화를 야기하고, 재범을 촉발하는 요

인으로 지적당하는 현실과 같은 맥락이다(허경미, 2024; 허경미, 2023.). 한국도 사

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자에 대하여 특별법으로 지나치게 응보주의적인 법정형제

를 규정할 경우 과밀수용 문제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정준섭, 

2017.). 이미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뤄진 수용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

고 2013헌마142)한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대법

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하는 등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

정하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구금형주의를 대체할 형사정책의 모색이 시급하다. 

둘째, 교정처우의 질적 향상을 꾀하지 못하면 출소하는 수용자들은 사회정착에 성공

하지 못하며, 재범으로 교도소로 다시 돌아오는 회전문 현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다. 영국의 각 교도소 독립감시위원회(IMB)와 왕립교도소감사원(HMIP)이 일관되

게 지적하는 것처럼 교화적 기능과 재사회화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구금형은 비인

간적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미래의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파이

프라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교정당국이 수용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실시하는 정규교육프로그램, 검정고시, 독학사제, 직업교육 

등을 좀 더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교정본부, 2024: 148). 또한 보호관찰소와 

연계하여 출소자에 대하여 사회내처우 시스템에서 모니터링하고, 이들이 고용현장

에서 차별받지 않고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셋째, 영국은 독립감시위원회(IMB)와 왕립교도소감사원(HMIP)을 두고, 교정시설

을 감시,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양 기관 모

두 법무부에 결과보고서를 통보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정도의 효과만을 발생하고 

그 외는 법무부 장관의 소관으로 환원됨으로써 결국 책임을 묻지 않고 개선책을 다

시 발표하는 등의 도돌이표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의원내각제를 취하는 영

국정부 특유의 정치적 한계일 수 있으나 더 근본적인 것은 교정현실을 제대로 이해

하지 못하는 정치권과 교정당국의 리더십 부재가 그 원인일 수 있다(Theguardin, 

2024.7.12.). 그러나 한국은 교도소별로 외부 감시기관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독립감시위원회(Independent Monitoring Board: IMB)제의 도입으로 수시

로 교정환경과 처우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넷째, 영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자해, 수용자 간 폭행, 수용자의 교도관 폭행, 수용자 

탈출이나 도주, 임시석방자 미귀소와 같은 일련의 교정사고가 줄지 않는 것은 수용

자 관리에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영국 교정당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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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영국의 교정시설 내 정신장애 수용자 증가와 수용자 만연된 약물중독자 교

정 대책이 필요하다. 이들은 조기석방이나 임시석방에서도 제외되며, 만기출소까지 

교도소에 잔류함으로 교도소 과밀화의 중대한 요인이기도 하다. 동시에 출소 후 재

범 등으로 다시 교도소로 구금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한국도 정신질환 수용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신과 전문의를 제대로 확보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투데이, 2023.8.16.). 따라서 정신장애 전담

교도소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마약사범 전담교정시설의 

설치나 치료공동체 도입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유숙경, 2024.). 

일곱째, 영국 정부는 교정개혁의 일환으로 신규 교정인력의 확충을 추진해 왔지만 

제대로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교도관의 채용과 인력관리로 교도관의 이직률이 매우 

높고 이는 궁극적으로 교정처우의 질을 저하하는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한국도 

수용자의 잦은 민원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교도관의 스트레스가 높고 결국 높

은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다(정현옥, 김희숙, 2021.). 따라서 교도관들이 적극 교정

처우를 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며 수용자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지

나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등 조직문화의 개선도 필요하다(허경미, 

2023.). 

여덟째, 영국 정부는 자국의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외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수용자의 정서불안 및 문화적 갈등과 함께 수용자의 상품화

(Commercialization of prisoners)라는 비판을 야기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과밀해소 대책이 될 수 없다(Minke, & Vanhouche, 2023.). 한국도 과밀수용 해결

을 위한 교정시설의 확충과 함께 낙후된 시설개선 역시 시급해 보인다. 

할 과제이다. 빈번한 교정사고는 궁극적으로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방해

하며, 사회적 비용으로 남게 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재소자 

간 폭행, 도주 등 교정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영국의 사례는 타산지석이 

될 만하다(교정본부, 2024: 129).

다섯째, 영국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반영한 교정처우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며, 

이는 교정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요인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 역시 수용자 

개별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교도소별로 설치되는 분류처우위원회의 구성과 기

능의 보완이 시급하다. 형집행법 제62조는 분류처우위원회는 수형자의 개별처우계

획, 가석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그 밖에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은 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기관

의 부소장 및 과장 등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그 심의·의결을 위하

여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즉 분류처우위원회는 모

두 내부 교정공무원들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며, 외부로부터는 필요한 경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무 전문가 및 지역사회 의견이 거의 제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용자 특성을 반영한 개별처우 정책결정시 외부 전문가 의견이 좀 

더 반영하고 출소 후 사회정착과 나아가 지역사회 교정이 연계될 수 있도록 분류처

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야 한다. 분류처우전담센터의 구축도 한 방안

이 될 수 있다(김선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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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활프로그램의 효과1)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국문요약

1)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를 대상으로 생물-심리-사회모델(Biopsychosocial 

Model)을 기반으로 한 통합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목

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Engel(1977)의 생물-심리-사회모델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정신질환 수용자의 특성과 교정시설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경남 소재 A 교정시설의 정신질환 수용자 30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10명), 비교집단(10

명), 통제집단(10명)으로 무선배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집단에는 생물-심리-사회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 통합재활프로그램을, 비교집단에는 

기존 교정시설 프로그램을, 통제집단에는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프로그램은 11주간 

주 5회, 회기당 2시간씩 진행되었으며, 자아존중감, 사회적 기술, 정신장애 회복, 지각된 스

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사전-중간-사후 반복측정설계를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통합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모든 종속변인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

였다. 특히 자아존중감 중 자기비하 변인(F=6.382, p<.01, η²=.318), 사회적 기술 중 협력

(F=5.413, p<.01), 자기주장(F=6.271, p<.01), 자아통제 변인(F=7.094, p<.001), 정신장애 

회복에서 신체적 회복(F=10.146, p<.001, η²=.426), 지각된 스트레스(F=8.457, p<.001, η

²=.383)가 현저히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생물-심리-사회모델을 기반으로 한 통합재활프로그램이 교정시설 정신질환 수용

자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회복에 효과적임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정신질환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장기적 효과 검증을 위한 종단연구, 다기관 협

력 모델 구축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정신질환 수용자, 통합재활프로그램,  
생물-심리-사회모델, 교정시설, 자아존중감,  
사회적 기술, 정신장애 회복, 지각된 스트레스

1)　본 연구는 2024년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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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을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통합적 관

점을 제공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치료와 회복은 약물치료(생물학적), 

심리치료(심리적), 사회적 지지(사회적) 요소가 균형있게 결합되어야 효과적이다.

특히 교정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

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일반 정신질환자와 달리 범죄행동이라는 복합

적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따

라서 단순한 증상 완화를 넘어서 범죄행동 변화, 사회적 기술 향상, 스트레스 관리 

능력 증진 등 다차원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물-심리-사회모델을 기반으로 한 통합재활프로그램을 개발

하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자아존중감, 사회적 기

술, 정신장애 회복, 지각된 스트레스 등 주요 심리사회적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한 실험설계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를 위한 효과적인 치료 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교정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신질환과 범죄의 관계

정신질환과 범죄의 관계는 오랫동안 범죄학, 정신의학, 심리학 분야에서 연구되어 온 

주제이다. 초기 연구들은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성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연구들은 보다 세밀하고 균형잡힌 접근을 보이고 있다. Fazel과 Seewald(2012)의 

대규모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폭력 범죄 위험률은 일반인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주로 조현병, 양극성 장애, 물질사용 장애 등 특정 

질환에 국한되며, 모든 정신질환자가 높은 범죄 위험을 갖는 것은 아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손지훈 등(2022)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전체 인구의 0.3-0.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지만, 특정 범죄 유형에서는 일반인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특히 조현병 환자의 

경우 병식 부족과 망상, 환각 등의 양성 증상이 충동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약물 남용이 동반될 경우 위험성이 더욱 증가한다.

Monahan(1981)은 정신질환자의 범죄행동 예측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제시했다: (1) 과거 폭력 경험, (2) 어린 나이, (3) 남성, (4)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5) 알코올 및 약물 남용, (6) 정신병적 증상의 존재. 이러한 요인들은 

Ⅰ. 서론

정신질환은 현대사회의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범죄와의 

연관성은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27.8%)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2) 자

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2018년 3조 2,139억 원에서 2022년 4조 

5,231억 원으로 40.7%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연간 20조 원

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정신질환과 범죄의 관계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양상을 보인다. 대검찰청 범

죄분석통계(2022)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 검거 건수는 2018년 7,304건에

서 2022년 9,929건으로 36% 증가하였으며, 이중 절도(25.2%), 폭행(13.1%), 상해

(8.9%)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신질환 범죄자

의 평균 재범률이 65%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사법처벌만으로는 근본적

인 해결이 어렵고, 치료적 개입과 사회복귀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의 현황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법무부(2023) 통계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3년 2,607명에서 2023년 6,094명

으로 133%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수용자의 약 10.77%에 해당한다. 이들은 우울

증(45.2%), 불면증(23.1%), 조현병(18.7%) 순으로 진단받고 있으며, 일반 수용자에 

비해 자살 위험이 3.2배, 규율위반 가능성이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정기관에서는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여러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프로그램 적용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다. 전국 정

신질환 수용자 6,094명 중 실제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350명(5.74%)

에 불과하다. 둘째,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단순

한 만족도 조사나 사전-사후 비교에 의존하고 있으며, 엄격한 실험설계를 통한 효과

검증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프로그램 구성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기관별로 

상이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표준화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

넷째, 현장 전문가의 부족이다. 정신건강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교정공무원이나 외부 

강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떨어진다. 다섯째, 지역사회 연계 및 사후관

리 체계가 미흡하다. 출소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치

료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의 효과적인 치료와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 Engel(1977)이 제시한 생물-심리-사회모델(Biopsychosocial Model)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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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리적 문제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사회적 환경과 맥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물학적 요인은 유전적 소인, 신경전달물질 불균형, 뇌구조 이상, 호르몬 변화 등을 포

함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신경전달물질 체

계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약물치료를 통해 조절할 수 있다. 심리적 요인은 인

지적 편향, 학습된 행동 패턴, 성격 특성, 스트레스 대처 방식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 요

인은 가족 관계, 사회적 지지, 경제적 상황, 문화적 배경, 낙인과 차별 등을 포함한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에게 생물-심리-사회모델을 적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생물학적 측면에서는 제한된 의료 환경과 약물 접근

성의 한계가 있다. 둘째, 심리적 측면에서는 범죄행동과 관련된 인지적 왜곡, 낮은 

자존감, 충동조절 문제 등이 주요 치료 목표가 된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교정

시설의 폐쇄적 환경, 사회적 낙인, 가족 관계 단절 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통합재활프로그램은 이러한 생물-심리-사회모델을 기반으로 다차원적 개입을 제공

하는 치료 접근법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재활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기반을 갖는다. 첫째, 위험성-욕구-반응성(Risk-Need-Responsivity, RNR) 모델을 적

용하여 개인의 재범 위험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을 제공한다. 둘째, 좋은삶 모델

(Good Lives Model, GLM)을 적용하여 결핍 중심이 아닌 강점 기반 접근을 통해 삶

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셋째, 통합심리치료(Integrated Psychological Therapy, IPT) 

원리를 적용하여 인지기능, 사회인지, 사회기술 등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킨다. 본 연

구에서는 표1에서와 같이 생물학적 차원은 신체 및 정신 건강의 안정화를 목표로 정

신과적진료와 자기관리프로그램 등 신체건강관리가 포함되었고, 심리적 차원은 자

존감 향상 및 인지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여 인지행동치료, 정서조절훈련, 회복중심

치료등의 개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은 사회 적응력과 사회적 유대감 회

복을 위해 사회기술훈련, 대인관계훈련, 자원연계 강화를 진행하였다. 

단독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치료 

순응도가 낮거나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경우 재범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

2.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현황

전 세계적으로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교도소 수용자의 40%, 지방교도소 수용자의 64%가 정신질환을 앓

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James & Glaze, 2006). 유럽 연합 국가들의 평균은 약 

63%로 나타났으며(Blaauw et al., 2000), 이는 일반 인구 대비 3-4배 높은 수치이다.

우리나라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총 6,094

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10.77%를 차지한다. 이는 2013년 2,607명(4.8%)에서 10년간 

133% 증가한 수치이다. 질환별로는 우울증(45.2%), 불면증(23.1%), 조현병(18.7%), 

불안장애(8.3%), 양극성 장애(4.7%)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33.6%)와 50

대(28.9%)가 가장 많고, 성별로는 남성(87.3%)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들은 일반 수용자에 비해 다양한 문제를 보인다. 첫

째, 자살 위험이 3.2배 높다. 2022년 교정시설 내 자살 사건 37건 중 14건(37.8%)

이 정신질환 수용자에 의한 것이었다. 둘째, 규율위반 가능성이 2.8배 높다. 충동조

절 장애, 대인관계 문제, 스트레스 취약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셋째, 사

회복귀 준비도가 낮다. 직업훈련 참여율이 23.4%로 일반 수용자의 67.8%보다 현

저히 낮으며, 가족 및 사회적 지지체계도 취약하다.

현재 교정기관에서는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집중치료기관인 진주교도소에서는 전문적인 정신의학적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교정기관에는 심리치료센터 또는 심리치료과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치

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350명(5.74%)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정신질환 수

용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생물-심리-사회모델과 통합재활프로그램 

생물-심리-사회모델(Biopsychosocial Model)은 1977년 Engel에 의해 제시된 통합적 

의학 모델로, 질병과 건강을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이

해하는 관점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단순히 뇌의 생물학적 이상이나 개인

<표 1> 생물-심리-사회모델 기반 통합재활프로그램의 내용

생물학적 차원: 신체 및 정신 건강 관리

목표 •신체 및 정신 건강의 안정화

개입

내용

•정신과적 치료: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 치료 및 심리적 안정 도모

•�신체 건강 관리: 수용자의 체력 향상과 면역 강화를 위한 운동과 개인위생관리 등 

자기관리프로그램

적용

이론

•�생물학적 기반 개입은 생물-심리-사회 모델의 생물학적 요인을 반영하며, 개인의 치료 

필요성을 반영하는 RNR 모델의 ‘욕구 원칙’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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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질환범죄 관련 심리 변인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가치감을 의미하며, 정신건강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을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로 정의했으며, 이는 개인의 행동, 인지, 정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 불안,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범죄

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의 자아존중감

은 일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범죄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 교

정시설의 제한적 환경,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단절,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적

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기비하, 무력감, 절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우울증상을 악화시키고 자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개입은 인지적 재구성, 성공 경험 제공, 강점 발견, 사회적 지지 

증진 등을 포함한다. 특히 교정시설 환경에서는 집단 활동을 통한 소속감 증진, 개인적 

성취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미래 계획 수립을 통한 희망 증진 등이 효과적이다.

(2) 사회적 기술

사회적 기술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Gresham과 Elliott(1990)는 사회적 기술을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학습된 행동"으로 정의했으며, 이는 협력, 자기주장, 자아통제의 세 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성된다. 정신질환자, 특히 조현병 환자의 경우 사회적 기술의 결핍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는 사회적 고립과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의 사회적 기술 결핍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동료 수용자들과의 갈등이 증가하여 규율위반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교정직원

과의 소통 문제로 인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 셋째, 출소 후 사회복귀 과정에

서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넷째, 취업이나 직장 적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

사회적 기술 훈련은 사회학습이론에 기반하여 모델링, 역할연습, 피드백, 일반화 등

의 기법을 활용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적인 대화 기술, 경청 능력, 감정 표현, 갈등 

해결, 협력과 타협 등의 기술을 체계적으로 훈련한다. 집단 형태로 진행될 때 동료 

간 상호작용을 통해 실제적인 연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3) 정신장애 회복

정신장애 회복은 단순히 증상의 완화를 넘어서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사

회적 기능 회복을 의미한다. Anthony(1993)는 회복을 “정신질환의 파괴적 영향 

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고 희망적이며 기여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정의했다. 회복

은 심리적 회복, 사회적 회복, 신체적 회복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심리적 회복은 자기효능감, 희망, 정체성 확립, 의미 발견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 회

복은 사회적 관계 형성, 사회적 역할 수행, 지역사회 참여 등을 포함한다. 신체적 회

복은 신체적 건강 관리, 일상생활 기능, 자기관리 능력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다차

원적 회복 과정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하나의 영역에서의 개선이 다른 영역에 긍

정적 영향을 미친다.

교정시설 내에서의 회복 지향적 접근은 몇 가지 특수성을 갖는다. 첫째, 제한된 환

경에서도 개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둘째, 출소 후 사회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범죄행동과 관련된 죄책감과 

수치심을 건설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넷째,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심리적 차원: 인지 및 정서 기능 강화

목표 •자존감 향상 및 인지 기능 강화

개입

내용

•�인지 행동 치료(CBT): 부정적 사고 패턴을 수정하고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돕는 치료 세션

•�정서 조절 훈련: 스트레스 및 충동 조절을 위한 정서 관리 기법 교육

•�회복 중심 치료: 회복 과정에 참여하며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함.

적용

이론

•��IPT의 인지 및 사회적 기술 훈련 단계를 통합하여 심리적 기능을 체계적으로 회복하고, 

RNR 모델의 ‘반응성 원칙’을 통해 개별 특성을 반영한 심리적 개입을 제공

사회적 차원: 사회적 기술 및 재사회화 지원

목표 •사회 적응력과 사회적 유대감 회복

개입

내용

•사회기술훈련: 의사소통, 자기주장 기술을 강화하여 재사회화 준비

•�자원 연계: 퇴병 후 환소와 출소 후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 자원 연계

적용

이론

•�생물-심리-사회 모델의 사회적 요소와 함께 IPT의 사회기술 강화 훈련을 적용하여 수용자의 

사회적 통합을 돕고, RNR 모델의 ‘위험성 원칙’에 따라 사회적 기능이 낮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 수용자에게 적용하고 GLM의 개인의 강점과 가치 및 삶의 목표 추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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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각된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상황들을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

고 통제 불가능하며 부담스럽게 인식하는지를 의미한다. Cohen 등(1983)이 개발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는 개인의 주관적 스트레스 경험을 측정하는 도구로 널리 사

용되고 있다.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 스트레스 취약성이 높아 증상 악화나 재발의 위험요인이 된다.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첫째, 환경

적 스트레스로는 과밀수용, 소음, 프라이버시 부족, 제한된 활동 공간 등이 있다. 둘

째, 사회적 스트레스로는 가족과의 분리, 사회적 낙인,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있다. 

셋째, 심리적 스트레스로는 죄책감, 수치심, 무력감, 절망감 등이 있다. 넷째, 신체

적 스트레스로는 제한된 의료 서비스,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등이 있다.

스트레스 관리는 문제 중심 대처와 정서 중심 대처의 두 가지 접근을 포함한다. 문제 중

심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거나 해결하려는 시도이며, 정서 중심 

대처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려는 시도이다. 교정시설 환경에서는 문

제 중심 대처의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정서 중심 대처 기술의 습득이 더욱 중요하

다. 이에는 이완 훈련, 인지적 재구성, 정서 조절 기술, 사회적 지지 활용 등이 포함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남 소재 A 교정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 남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

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DSM-5 진단기준에 따라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자, 둘째,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증

상이 안정화된 자, 셋째,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 넷째, 기본적인 의사소

통이 가능한 자, 다섯째, 잔여 형기가 6개월 이상인 자이다.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심각한 인지기능 저하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자, 둘째, 현재 정신병적 증상이 심각하여 현실 검증력이 손상된 자, 셋째, 심각한 

자살 위험이 있는 자, 넷째, 폭력성이 높아 집단 활동에 부적합한 자, 다섯째, 기타 

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자이다.

초기 선정된 연구 참여자는 총 36명이었으나, 연구 진행 과정에서 실험집단 2명(전원, 

개인 사정), 비교집단 2명(프로그램 참여 거부, 징벌), 통제집단 2명(전원, 징벌)이 탈락

하여 최종 30명이 연구를 완료하였다. 최종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30대 6명(20.0%), 40대 10명(33.3%), 50대 9명(30.0%), 60대 이상 5명(16.7%)

이었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 4명(13.3%), 고졸 17명(56.7%), 대졸 이상 9명(30.0%)이

었다. 결혼상태는 미혼 22명(73.3%), 기혼 5명(16.7%), 이혼 3명(10.0%)이었다.

정신질환 진단별로는 조현병 22명(73.3%), 양극성 장애 4명(13.3%), 우울장애 3

명(10.0%), 기타 1명(3.3%)이었다. 입원 경험은 없음 8명(26.7%), 1-2회 15명

(50.0%), 3-4회 5명(16.7%), 5회 이상 2명(6.7%)이었다. 세 집단 간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χ²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사전-중간-사후 반복측정 실험설계(Pretest-Mid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를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 30명을 실험집단, 비교집단, 통제집단

에 각각 10명씩 무선배정하였다. 실험집단에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생물-심리-사회

모델 기반 통합재활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비교집단에는 해당 교정시설에서 기존

에 실시하고 있는 표준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통제집단에는 어떠한 처

치도 하지 않았으며, 연구 종료 후 동일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였다. 1차 

측정(사전)은 프로그램 시작 1주일 전, 2차 측정(중간)은 프로그램 시작 5주 후, 3차 

측정(사후)은 프로그램 종료 1주일 후에 실시하였으며, 각 측정 시마다 자아존중감, 

사회적 기술, 정신장애 회복, 지각된 스트레스를 측정하였고, 프로그램은 11주간 주 

5회(월-금), 회기당 2시간씩 총 55회기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사항을 위해 경상국립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승인번호: GIRB-A24-NW-0064).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개인

정보 보호, 중도 포기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으며,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하였다.

3. 측정도구

(1) 자아존중감 척도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재(1974)가 번안한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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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0=전혀 없었다, 

4=매우 자주 있었다)로 응답하며, 긍정적 경험 문항은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44

였으며, 하위요인별로는 부정적 경험 .819, 긍정적 경험 .793이었다.

4. 통합재활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재활프로그램은 생물-심리-사회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정

신건강 교육, 사회기술 훈련, 스트레스 관리, 예술치료, 자기관리, 동기강화상담의 6

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프로그램은 11주간 주 5회, 회기당 2시간씩 총 55회

기로 진행되었다.

비교집단에 적용된 기존 프로그램은 해당 교정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표준 정신건

강 프로그램으로, 정신건강 교육, 인지재활, 예술치료, 신체활동, 상담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기간과 횟수는 실험집단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통제

집단에는 어떠한 처치도 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교정시설 생활만을 유지하였다.

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정시설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1개 문항을 제외하고 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기비하 문항은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

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49로 높게 나타

났다. 하위요인별로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912, 자기비하 .887이었다.

(2) 사회적 기술 척도

사회적 기술 측정을 위해 Gresham과 Elliott(1990)이 개발한 사회적 기술 평정 체계

(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를 김향지(1997)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0개 문항으로 협력(10문항), 자기주장(10문항), 자아통제(10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

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기술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56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협력 .923, 

자기주장 .918, 자아통제 .931이었다.

(3) 정신장애 회복 척도

정신장애 회복 측정을 위해 이정숙(2013)이 개발한 정신장애 회복 척도(Mental 

Disorder Recovery Scale, MDR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5개 문항으로 심리

적 회복(11문항), 사회적 회복(6문항), 신체적 회복(8문항)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65였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심리적 회복 .942, 사회적 회복 .918, 신

체적 회복 .935였다.

(4)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지각된 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Cohen, Kamarck과 Mermelstein(1983)이 개발하고 

이종하(2018)가 타당화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PSS-10)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0개 문항으로 부정적 경험(6문항)과 긍정적 경험(4문항)

프로그램 출처 등 프로그램 내용

정신건강

프로그램
강사 구성 및 진행

1 프로그램 개요 - 자신의 정신질환 알기, 병식

2 정신질환 1 - 조현병 양성·음성증상

3 정신질환 2 - 조울증, 우울증

4 정신질환 3 - 성격장애

5 정신질환 4 – 자살등 위기상황 관리

6 약물및증상 관리 1 -복용하고 있는 약물 파악

7 약물및증상 관리 2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8 교정기관 자원 활용 – 퇴병 후 재발방지

9 지역사회자원활용 – 출소 후 재발 및 재범방지

10 정신질환관리계획 - 단·중·장기 계획, 마무리

사회기술

훈련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활용지침서

(용인정신병원, 2018)

1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소개

2 대화시작, 유지, 종결하기

3 감사하기

4 칭찬하기

5 부정적인 감정 표현하기

<표 2>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한 통합재활프로그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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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산출하고 정규분포 가정을 검증하였다. 둘째, 주요 변

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세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해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집단과 시기에 따른 종속변인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연령범주, 학력, 입원횟수를 공변인으로 설정하고 반복측정 

공변량분석(Repeated Measures ANCOVA)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의 전체 평균은 21.27±4.89점(범위: 

9-36점), 사회적 기술의 전체 평균은 53.37±10.64점(범위: 30-120점), 정신장애 회

복의 전체 평균은 64.23±12.84점(범위: 25-125점), 지각된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28.83±5.93점(범위: 0-40점)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에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

였다(왜도 < 2.0, 첨도 < 7.0).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기술(r=.563, 

p<.01), 정신장애 회복(r=.612,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지각된 스트레스

(r=-.584, p<.01)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기술은 정신장애 회복

(r=.590,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지각된 스트레스(r=-.521, p<.01)와 유의

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정신장애 회복과 지각된 스트레스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

(r=-.498, p<.01)이 나타났다.

사회기술

훈련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활용지침서

(용인정신병원, 2018)

6 사과하기

7 요청(요구)하기

8 자기주장 1(타협과 협상하기)

9 자기주장 2(문제해결 기술)

10 소감 발표 및 마무리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활용지침서

(용인정신병원, 2018)

1 스트레스이해 1 – 경험나누기, 원인과 영향

2 스트레스이해 2 – 대처방법

3 신체유지기술 1 – 신체적 접근방법 이해

4 신체유지기술 2 - 이완훈련

5 인지유지기술 1 – 인지적 접근방법 이해

6 인지유지기술 2 – 생각멈추기, 행동 바꾸기

7 인지유지기술 3 – 자기지시훈련

8 관계유지기술 1 – 사회적 접근방법 이해

9 관계유지기술 2 – 지지체계 찾기

10
관계유지기술 3 – 대인관계 스트레스 대처훈련,  

문제해결하기

예술치료

프로그램

(캘리그라피)

외부강사

1 회기 캘리그라피 소개 및 기본 선 연습

2 회기 자음과 모음 쓰기 – 단어 – 문장 쓰기

3 회기 과일 & 물놀이 그리기와 채색

4 회기 건강관리에 관한 글귀

5 회기 안전에 관한 글귀

6 회기 그리고 색칠하고 꾸미기

7 회기 한가위의 추억에 대한 문구

8 회기 한가위 그림 연습 및 채색

9 회기 한지에 쓰고 그리기 

10회기 소감나누기

레크리에이션 전담팀

1 회기 마음열기

2 회기 레크리에이션(노래, 게임, 탁구) 1

3 회기 레크리에이션(노래, 게임, 탁구) 2 

4 회기 레크리에이션(노래, 게임, 탁구) 3

5 회기 레크리에이션(노래, 게임, 탁구) 4

6 회기 레크리에이션(노래, 게임, 탁구) 5

7 회기 레크리에이션(노래, 게임, 탁구) 6

8 회기 레크리에이션(노래, 게임, 탁구) 7

9 회기 레크리에이션(노래, 게임, 탁구) 8

10회기 마무리

자기관리

프로그램

개인위생 관리목표설정 관리

감사습관 형성

•�소책자로 개인별 지급 후 주3회 확인 

(정신건강, 사회기술, 스트레스관리프로그램) 

자기관리

프로그램

개인위생 관리목표설정 관리

감사습관 형성

•�국민체조 실시 & 교육 후 “정신건강을 위한  

10가지 수칙” 읽기

동기강화

상담

회복동기 부여

정서적 지지

•회복목표 나누기

•정신질환 회복 경험 나누기

•회복 동기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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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기술 변화 분석

사회적 기술 전체 점수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는 표5와 같으며, 집단

(F=8.542, p<.01)과 측정 시기(F=19.873, p<.001),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

(F=7.619, p<.001, η²=.359)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위요인

별로는 협력(F=5.413, p<.01), 자기주장(F=6.271, p<.01), 자아통제(F=7.094, 

p<.001) 모두에서 집단과 측정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했다. 사후검증 결

과, 실험집단은 중간 및 사후 측정에서 사회적 기술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나, 비

교집단은 소폭 향상,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하위요인별 분석 결과, 

협력(F=5.413, p<.01), 자기주장(F=6.271, p<.01), 자아통제(F=7.094, p<.001)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집단×시기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특히 자아통제 영역에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실험집단의 자아통제 점수는 사전 16.30±4.28점에

서 사후 25.80±4.92점으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2. 집단 간 동질성 검증

세 집단의 사전 측정치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결과, 자아존중감(F=0.432, p=.653), 

사회적 기술(F=0.246, p=.784), 정신장애 회복(F=0.318, p=.731), 지각된 스트레스

(F=0.159, p=.854) 모든 변인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3. 자아존중감 변화 분석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는 표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자아존중감 전체 

점수에서 측정 시기와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5.274, 

p<.01, η²=.280). 사후검증 결과, 실험집단은 사전에 비해 중간 및 사후 측정에서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 비교집단과 통제집단에서는 유의미한 변

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인 ‘자기비하’에서 실험집단은 

프로그램 이후 자기비하 점수가 크게 감소하여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6.382, p<.01, η²=.318). 하위요인별 분석 결과,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집단×시

기 상호작용이 유의하였으나(F=4.281, p<.05), 자기비하 요인에서 더 강한 상호작

용 효과가 나타났다(F=6.382, p<.01, η²=.318). 실험집단의 자기비하 점수는 사전 

12.80±3.14점에서 사후 8.90±2.76점으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이는 자아존중감 

향상에 주요하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변인 M±SD 자아존중감 사회적기술 정신장애회복 지각된 스트레스

SE 21.27±4.89 1

SS 53.37±10.64 .563** 1

MR 64.23±12.84 .612** .590** 1

PS 28.83±5.93 -.584** -.521** -.605** 1

**p < .01

<표 4> 자아존중감의 집단별 시기에 따른 변화

집단
측정 시기

F
사전 중간 사후

실험집단(n=10) 21.50±4.72 25.30±4.60 28.20±5.07 집단: 4.732*

시기: 9.146**

집단×시기: 5.274**

비교집단(n=10) 20.40±4.35 22.10±4.15 23.00±4.92

통제집단(n=10) 20.90±3.93 21.40±4.30 21.70±4.08

*p < .05, **p < .01

<표 5> 사회적 기술의 집단별 시기에 따른 변화

집단
측정 시기

F
사전 중간 사후

실험집단(n=10) 52.70±10.15 63.20±9.87 72.10±11.25 집단: 8.542**

시기: 19.873***

집단×시기: 7.619***

비교집단(n=10) 54.10±9.83 58.60±10.54 60.90±11.02

통제집단(n=10) 53.30±8.94 54.90±9.65 55.20±10.37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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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비교집단은 소폭 감소에 그쳤고 통제집단은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하위요인별로는 부정적 경험(F=7.962, p<.001)과 긍정적 경험

(F=6.183, p<.01) 모두에서 집단과 측정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했다. 하위

요인별 분석 결과, 부정적 경험(F=7.962, p<.001)과 긍정적 경험(F=6.183, p<.01) 

모두에서 유의한 집단×시기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부정적 경험 점수는 

사전 18.40±4.12점에서 사후 11.20±3.67점으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긍정적 경험 

점수는 사전 10.30±2.98점에서 사후 7.70±2.84점으로 개선되었다(역산 점수이므

로 감소가 개선을 의미).

5. 정신장애 회복 변화 분석

정신장애 회복 전체 점수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는 표6과 같으며, 집단과 

측정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9.352, p<.001, η²=.406). 

하위영역별로는 심리적 회복(F=7.418, p<.001), 사회적 회복(F=6.593, p<.01), 신

체적 회복(F=10.146, p<.001) 모두에서 집단과 측정 시기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

미했으며, 특히 신체적 회복에서 효과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η²=.426). 사후

검증 결과, 실험집단은 모든 회복 영역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인 반면, 비교집단

은 일부 영역에서만 소폭 상승, 통제집단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하위요인별 분

석 결과, 심리적 회복(F=7.418, p<.001), 사회적 회복(F=6.593, p<.01), 신체적 회

복(F=10.146, p<.001, η²=.426)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집단×시기 상호작용이 나타

났다. 특히 신체적 회복 영역에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실험집단의 신체적 

회복 점수는 사전 20.80±4.73점에서 사후 32.60±5.84점으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심리적 회복 영역에서는 희망감과 자기효능감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사회적 회복 

영역에서는 사회적 지지 인식과 대인관계 능력의 향상이 나타났다. 신체적 회복 영

역에서는 수면의 질 개선, 식욕 증진, 일상생활 기능 향상 등이 관찰되었다.

 

6. 지각된 스트레스 변화 분석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는 표7과 같고, 집단(F=5.918, 

p<.01)과 측정 시기(F=10.743, p<.001),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F=8.457, 

p<.001, η²=.383)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실험

집단은 사전에 비해 중간 및 사후 측정에서 지각된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감소 

<표 6> 정신장애 회복의 집단별 시기에 따른 변화

집단
측정 시기

F
사전 중간 사후

실험집단(n=10) 65.20±12.51 78.90±13.24 90.40±14.62 집단: 6.179**

시기: 15.640***

집단×시기: 9.352***

비교집단(n=10) 64.10±13.05 71.20±13.45 74.30±14.19

통제집단(n=10) 63.40±11.87 65.60±12.08 66.10±13.27

**p < .01, ***p < .001

<표 7> 지각된 스트레스의 집단별 시기에 따른 변화

집단
측정 시기

F
사전 중간 사후

실험집단(n=10) 28.70±5.85 23.40±5.23 18.90±4.98 집단: 5.918**

시기: 10.743***

집단×시기: 8.457****

비교집단(n=10) 29.30±6.12 27.60±5.91 26.50±6.28

통제집단(n=10) 28.50±5.76 29.10±6.05 29.80±6.33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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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었다. 이는 이완 훈련, 인지적 재구성, 문제해결 기술 등의 스트레스 관리 기법

이 교정시설 환경에서도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스트레스 감소는 정신건강 개선, 적

응 능력 향상, 재범 위험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용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생물-

심리-사회모델을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에게 적용한 국내 최초의 실증연구

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연구들이 단일 이론이나 접근법에 의존했던 것과 달

리, 본 연구는 RNR 모델, GLM, IPT 등 다양한 이론을 통합하여 포괄적인 개입 모델

을 제시하였다. 이는 정신질환의 복잡성과 다차원성을 고려한 보다 효과적인 치료 

접근법을 제안한다.

둘째, 방법론적 측면에서 엄격한 실험설계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험집단, 비교집단, 통제집단을 설정하고 반복측정 설계를 적

용하여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공변인을 통제하고 효과크기를 제시하여 

연구결과의 실용적 의미를 명확히 하였다. 이는 국내 교정심리학 분야에서 상대적

으로 부족했던 엄격한 효과 검증 연구의 모범사례를 제시한다.

셋째, 실용적 측면에서 현장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개발된 통합재활프로그램은 교정시설의 제한된 환경과 자원을 고려

하여 설계되었으며, 실제 운영 과정에서 검증되었다. 11주간의 단기 개입으로도 의

미 있는 변화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프로

그램 매뉴얼과 진행 절차는 다른 교정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되었다.

넷째, 정책적 측면에서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입

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는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전문적 치료 프

로그램의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단기 개입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예산과 인력이 제한된 교정기관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치료 효과가 자살 위험 감소, 규율위반 예방, 사회복귀 준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는 점에서 교정행정의 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적 측면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통해 정신질환 수용자도 의미 있

는 변화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줄이고, 치료 중심의 접근법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범죄 예방

과 사회복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보다 포용적인 사회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종합 결과: 통합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모든 종속변인에서 유의미한 개

선을 보였으며, 특히 정신장애 회복(η²=.406)에서 가장 큰 효과크기를, 지각된 스트

레스(η²=.383)에서 두 번째로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는 11주간의 단기 개입임에

도 불구하고 상당한 치료 효과를 달성했음을 의미한다.

Ⅴ. 결론 및 제언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를 대상으로 생물-심리-사회모델을 기반으

로 한 통합재활프로그램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통합재활프로

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모든 종속변인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으며, 이는 기

존 연구들과 일관된 결과이다.

첫째, 자아존중감의 향상은 특히 자기비하 요인의 감소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교

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들이 경험하는 낮은 자존감과 자기비하적 사고가 체계적

인 개입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아존중감 향상은 우울감 완화, 희망감 

증진, 자살 위험 감소 등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지

적 재구성, 강점 발견, 성공 경험 제공 등의 기법이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사회적 기술의 향상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나타났으나, 특히 자아통제 영역에

서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 이는 교정시설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이다. 자아통

제 능력의 향상은 충동적 행동 감소, 규율위반 예방, 대인갈등 해결 등에 직접적으

로 기여할 수 있다. 사회기술 훈련에서 활용된 모델링, 역할연습, 피드백 등의 기법

이 실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 습득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신장애 회복은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특히 신체적 회복 영역에서 

두드러진 개선이 나타났다. 이는 단기간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회복 과정

이 활성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신체적 회복의 향상은 수면의 질 개선, 식욕 증진, 일

상생활 기능 향상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신건강 교육과 자기관리 기술 훈련의 

효과로 해석된다.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회복의 개선은 희망감 증진, 사회적 지지 

인식 향상, 대인관계 능력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각된 스트레스의 현저한 감소는 스트레스 관리 훈련의 효과를 보여준다. 특

히 부정적 경험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긍정적 경험에 대한 통제감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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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첫째, 표본의 대표성 문제이다. 연구 참여자가 단일 교정기관의 남성 

수용자로 제한되었으며, 조현병 진단자가 73.3%로 편중되어 있다. 이는 연구결과

의 일반화에 제약을 가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정기관, 여성 수용자, 다양

한 정신질환 유형을 포함한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단기 개입의 한계이다. 11주간의 개입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도출했지만, 장

기적 효과와 지속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정신질환의 만성적 특성을 고려

할 때,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6개월, 1

년 이상의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치료 효과의 지속성을 검증해야 한다.

셋째,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의 한계이다. 모든 종속변인이 자기보고식 척도로 측정

되어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나 주관적 해석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

는 행동 관찰, 동료 평가, 교정직원 평가, 객관적 지표(규율위반 횟수, 의료 이용 빈

도 등) 등을 추가하여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정신질환 수용자 특화 평가도구의 부재이다. 사용된 측정도구들이 일반 인구

를 대상으로 개발되어 교정시설 환경과 정신질환 수용자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교정시설 환경과 정신질환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

한 전용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비교집단의 동질성 확보 문제이다. 비교집단에 적용된 기존 프로그램과 실

험집단에 적용된 통합재활프로그램 간의 구조적 차이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

성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엄격한 통제 조건을 설정하여 순수한 프로그램 효

과를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다기관 다중

심 연구를 통한 프로그램 효과의 일반화 검증이 필요하다. 둘째, 정신질환 유형별 맞

춤형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출소 후 사회복귀 과정에서의 치료 효과 

지속성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교정직원 대상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사회 정신건강기관과의 연계 모델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연구 과정에서 생각한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교정공무

원과 일반 수용자에 대한 정신건강교육의 확대이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일반 직원

에 대하여 법무연수원에 정신질환 이해와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인원이 제한적이고, 교육 내용도 현장 근무와 연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연

수원 교육은 실질적으로 정신질환 수용자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집중적인 교육을 제

공하고 일반적 교육은 각 기관에서 내부 및 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소속 직원과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정신질환 이해 및 편견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신건강 주제의 교

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의 현실인정과 다각화이다. 정신질환범

죄자가 증가하고 교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정신질환수용자의 인원이 6천 명을 넘어

가고 있으나 치료적 개입에 관한 연구나 관심은 치료감호에 집중되어 있다. 이마저

도 치료감호는 형에 병과되는 것이라 치료감호 종료 후에는 교정기관에서 형을 마

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교정기관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하여 모두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도 없으며 법무병원 등이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치

료감호제도와 법무병원의 역할 확대와 함께 교정기관에 정신질환 집중치료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적인 치료적 개입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셋째, 이를 위해 정신질환 집중치료기관을 각 청별로 1개 기관씩 전국 4곳을 지정하

여 청별로 정신질환수용자 중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집중치료가 필요한 

자를 집금하여 장기간 치료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정신질환의 유형별 통합재활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교정기관에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현병과 양극성정동장애는 질환의 특성과 치료적 접근에서 차

이를 보이므로 정신질환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치료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프로그램 대상 선정 시 해당기관 수용자 또는 청 관내 수용자 

중 소수를 선발하여 1회 치료적 개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정신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집중치료 기관에 

수용되는 수용자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약물치료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

며 증상이 완화된 후 통합재활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통합재활프로그램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이론적, 실용적, 정책적 기여를 하였다. 연구결과

는 생물-심리-사회모델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접근이 정신질환 수용자의 심리사회

적 적응과 회복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향후 본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

적이고 전문적인 교정정신건강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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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을 위한 회복적 교정교육:
          갈등을 넘어 성장으로 국문요약

처벌을 넘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는 회복적 정의는 국내에서도 활발하

게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회복적 정의를 보호소년의 특성과 소년원의 기능에 

맞춰 구현한 회복적 교정교육을 제안하였다. 먼저, 고위험 집단이 수용된 교정시설에서 회복

적 정의 실천의 제약을 검토하였고, 보호소년이 소년원 입원 이전에 경험한 다양한 부정적 사

건과 소년원의 교정적·교육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일반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관계 

강화 및 공동체적 교육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소개하였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소년의 성장과 회복을 위한 교정교육 방안을 논하였다. 결론적으로, 회복적 정

의에 입각한 교정교육이 교사와 소년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장

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소년원, 보호소년, 비행, 회복, 치유, 회복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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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8
(손외철, 2011; 장규원, 윤현석, 2011; 이영호, 2009; 한영선, 2010)가 진행되었으나, 

여러 제약으로 인해 아직 실무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전체 소년범 중에서 수는 가장 적지만 위험성은 가장 높은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2)에 관한 회복적 정의의 실천은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서만 논의되는 것

으로 보인다. 널리 알려진 교정 모델인 RNR(Risk-Need-Responsivity) 원칙에 따

르면 보호소년과 같은 고위험 집단은 저위험군보다 강도 높은 처우가 필요한데

(Andrews & Bonta, 2010), 이러한 맥락에서 회복적 정의 기반 프로그램이 보호소

년에게 적절하게 제공된다면 소년의 개선과 재범의 방지에서 큰 유익이 도출될 것

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년사법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되는 소

년원 처우에서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교육적 접근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 

목표는 보호소년과 소년원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회복’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해-피

해로 이원화된 ‘정의’에 대한 인식을 소년의 성장에 초점을 둔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간의 논의를 검토해서 먼저 법원의 처분 결정 이후 교정 단계

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소년법’) 제1조의 2에서는 보호소년을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

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년원에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으로 정의한다. 이들은 처분 유형에 따라 

최소 1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서 생활하면서 교정교육과 필요한 처우를 받는다.

Ⅰ. 서론

고대부터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뉴질랜드 등 여러 지역의 다양한 문화권에서는 개

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과와 속죄, 배상, 중재, 그리고 화해 등을 

촉진하는 공동체적 활동이 실천되어 왔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피

해의 원복과 손상된 관계의 회복에도 중점을 두었으며, 이는 이후 서구 형사사법 체

계에서 범죄에 대한 고유한 대응 방식인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개념으

로 체계화되었다(Braithwaite, 1998). 이러한 회복적 정의는 1970년대 들어 기존의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에 기반한 서구 형사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

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의 법령과 정

책, 실무에는 회복적 정의의 이념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형사사법이 추구

하는 주요 이념과 목표로 간주되고 있다.1) 

회복적 정의가 먼저 논의된 국외에서는 특히 소년범을 대상으로 회복적 정의에 기

반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성인 형사사법에 비해 교육적·복지적 성격이 상대

적으로 강한 소년사법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자연스러운 양상으로 보인다. 다양

한 소년 대상 회복적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그 효과성도 평가되어 왔는데, 긍정적

인 결과들도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회복적 정의 절차에 참

여한 284명의 소년범과 통상적인 소년사법 절차에 참여한 267명의 소년범 간의 재

범 발생 시점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회복적 정의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더 오랜 기간 

재범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효과가 소년의 연령이나 성별, 

이전 비행 전력, 비행 유형 등의 차이와 관계없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회복적 정의

가 저위험군뿐만 아니라 고위험군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Bergseth & 

Bouffard, 2013).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 지역에서 다이버전된 소년

범 중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2년간 재범률은 참여하지 않은 집단

보다 3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odriguez, 2007).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부터 회복적 정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백철, 2002; 김용세, 2003), 현재까지 수백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소년

범, 특히 법원에서 처분이 결정된 소년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보

호관찰소와 소년원에서 소년범을 대상으로 회복적 정의의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

1)　�미국의 경우 20여 개 주에서 균형적·회복적 정의(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가 법에 명시된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Pavelka, 2016), 영국은 가정폭력, 범죄 및 피해자법(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 Section 32에 근거해서 마련된 피해자법(Victims’ Code)에 가해자의 연령(소년 또는 성인)에 따른 

회복적 정의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House of Common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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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존중감과 분노 통제력이 향상되었고, 충동성과 공격성이 감소하는 긍정적 효

과가 확인되었다(김영식, 2021).

다만, 시설에 수용된 소년범을 대상으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국

내·외 연구의 수가 제한적인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서구 연구자들은 회복적 정의가 

도입되었을 때 대다수 지역에서 다이버전이나 보호관찰의 대안으로 활용되는 지역 

사회 기반 회복적 정의가 중시됨에 따라 시설에 수용된 소년에 대한 회복적 접근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한다(Bazemore et al., 2005). 이처럼 제한된 상황에

서도 수용된 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회복적 프로그램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결

과를 보여주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피해자 인식 교육

(Victim Awareness Class)에 참여한 소년들은 프로그램 참여 전에 비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려는 의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Do, 2006). 국내 소년원에서 다른 학생

을 괴롭히거나 폭력 등의 위해를 가한 사건의 가해 소년과 피해 소년을 대상으로 실

시된 회복적 대화모임 사례에서는 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의 이야기

를 들으면서 보다 나은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생활 태도도 점차 나

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 소년은 소년원에 오기 전에 자신이 저질렀던 사건의 피해

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한영선, 2015). 

2. 제약과 어려움

회복적 정의에서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이 대면해

서 피해를 확인하고 책임을 인정하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그러나 다이버전 또는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지 않을 정도의 중

한 비행과 범죄를 저질러 시설에 수용된 가해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보안 문제로 피해자가 교정시설에 방문해서 가해자를 만나야 하는 경

우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낯선 환경인 교정시설에서 가해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수 있고, 특히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교정시설 내에서의 

가해자-피해자 면담은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렵다(Doolin, 2020). 이러한 제약을 해

소하기 위해 Sycamore Tree Project처럼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대리로 참여하는 방

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Goulding et al., 2008; 배임호, 박일연, 2018). 다만, 

여기서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지적되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살펴보기

로 한다.

에서 정형적인 회복적 정의가 활용되기 어려운 점들을 정리한다. 이어서, 논의의 대

상인 보호소년과 소년원이 사법 체계 내 다른 집단 또는 기관과 다른 점을 살펴본

다. 다음으로는 최근 일반 학교에서 시도되고 있는 회복적 정의의 원칙을 활용한 학

생 생활지도 방안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소년들의 상처 회복과 교사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통해 동료와의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돕고, 더 나아가 피해

자와의 관계에서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하는 회복적 교정교육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소년원 처우 전반에서 회복적 정의의 이념과 원칙을 활용한 새

로운 교정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교정시설에서의 회복적 정의

1. 강조점 및 효과

회복적 정의는 수사의 시작부터 처분의 집행 종료까지 사법 체계의 여러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처분을 집행하는 교정 단계는 후술할 제약들로 인해 이

전 단계보다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기 어렵지만, 제한된 여건에서도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Van Ness, 2007). 

소년범이나 성인범에게 부과되는 처분들은 시설 수용 여부에 따라 크게 사회 내 처

우와 시설 내 처우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도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들을 대상으로 제

공되는 시설 내 처우에서의 회복적 정의는 시설에서 사회로 복귀할 때 공동체에 긍

정적으로 재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Bazemore & Maruna, 2009). 이

러한 접근은 수용된 가해자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갖도록 하며, 피

해자와의 손상된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시설

에서 사회로 돌아와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주로 국외의 성인 교정시설에서 시행된 이와 같은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은 수용자

들이 범죄의 해악 인식, 책임의 인정, 피해자 공감, 반성과 사과, 갈등 해결 기술 등 

여러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Dhami et al., 

2009). 국내 교도소에서는 입실 거부 수용자를 대상으로 회복 프로그램이 실시되

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에 대한 내용보다는 시설 내에서 문제를 반복해서 일

으키는 수용자들이 부정적 감정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소하고, 서클 활동을 통해 

비폭력 대화를 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프로그램 평가 결과, 참여 수용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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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회복적 정의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많은 청소년이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는데, 

수용된 소년범들은 이러한 문제가 일반 청소년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준비되지 않은 가해 소년들에게 과거 사건에 대해 묻는 것은 회복적 과정의 

진정성 있는 참여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Doolin, 2020). 

(3)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이중적 지위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법기관에서 공식 처분이 결정된 가해자 중에서 위험성이 높

은 소수만 시설에 수용된다. 그런데 이처럼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들의 성장 과정을 

생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본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가정 안팎에서 학대와 방임, 

가정폭력, 보호자의 이혼 또는 구금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를 경험한 사실이 최근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Maschi et al., 2011; Albrecht, 2011). 특히, 시설에 

수용된 고위험군 소년범은 저위험군 소년범보다 이러한 부정적 경험을 더 빈번하게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Fox et al., 2015). 이 점에서, 시설에 수용된 소년범 중 

상당수는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처분이 집행되는 동안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이들이 이전 

사건의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이 있거나 혹은 가해자를 용서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다면, 과거의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가해자를 

대상으로 본건의 피해자에게 사과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간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접근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진정한 참회와 사과로 소년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험한 트라우마와 치유되지 않은 상처도 회복적 정의에서 

함께 다뤄질 필요가 있다. 내면의 치유와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미진한 상태에서 성

급하게 피해자와의 화해가 시도된다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

문이다.

(4) 통제된 환경과 규율 중심의 문화와의 갈등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치유와 화해로 나

아가는 과정을 중시하지만, 교정시설이 보안 중심의 통제적인 분위기를 우선한다면 

이러한 가치들과의 조화가 어려워져 회복적 정의의 실천이 힘들 수 있다(Doolin, 

2020). 물론, 질서 유지 없이는 교육이나 재활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1) 제재 완화의 기대 부족

교정 단계는 법원에서 결정된 처분의 집행이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가해자가 회복

적 정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처분이 가벼운 유형으로 변경되거나 처분이 취

소될 가능성이 낮다. 다만, 처분이 유지되더라도 위험성 평가에서 저위험군으로 분

류되어 보다 완화된 수준의 감호를 받거나 처분이 조기 종료되는 등의 부가적인 유

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 단계나 법원 단계에서 회복적 정의를 통해 다이

버전이나 가벼운 제재가 부과되는 사례와 비교하면 교정 단계의 유익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이러한 점에서 처분이 이미 집행 중인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회복적 정의 프로그

램의 참여에 따른 직접적인 유익이 크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Van Ness, 

2007). 이는 시설에서 운영되는 회복적 정의 과정에 참여하려는 동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2) 과거 사건의 직면에 대한 부담

사건이 수사기관과 법원을 거쳐서 처리되는 데는 통상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3)  

법원에서 결정된 처분의 집행은 이보다도 더 오랜 시간이 경과된 후에 시작된다. 이

처럼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장기간이 지나고 나서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이 진행

되면 가해자는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점에서 참여 의지

가 낮아질 수 있다(김은경,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08). 

더욱이, 과거의 잘못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개인 내면의 심리적 어려움에만 그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와의 대면은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수치심과 불안, 자기 

비난 등의 심리적 반응은 가해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한 연구자는 이를 ‘수치형’으로 

칭하면서 중복 처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이용식, 2018). 그리고 일부 가해자는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사건에 대해 솔직하게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기보다 유리한 방

향으로 대화에 응하기도 한다(김은경,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2008). 따라서, 가해

자의 심리와 정서를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참여자의 심리적 특성과 준비도에 

3)　�최근 발간된 한 보고서에서는 촉법소년 대상 소년보호재판의 최종 결정 소요 기간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평

균 6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지수 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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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일정 수준의 규율과 통제는 필수적이나, 지나치게 통제적인 환경에서는 

감정의 표현이나 개방적인 대화를 갖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하게 여겨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Albrecht, 2011). 

자발적 참여는 회복적 정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이는 당사자가 자신의 의지로 

회복적 과정에 참여해서 치유와 화해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참여가 강제되거나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이 불균형적으로 커서 자유로운 선

택이 사실상 배제된다면 자발성의 원칙이 손상될 수 있으며, 이는 회복적 접근의 효

과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Ⅲ. 보호소년과 소년원의 특성

소년법 제32조에 규정된 10가지의 보호처분 중에서 소년원 위탁·송치 처분은 시설

에 수용되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중한 처분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국

외 소년사법 교과서에서는 소년원과 같은 시설 수용 처우를 소년사법의 마지막 수

단으로 설명한다(Cox et al., 2021). 그런데 시설 내에서 소년들의 행동과 생활양식

은 개인마다 다르며,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비롯한 교정교육의 효과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소년원 입원 이전에 보였던 문제 행동이 소년원에 

입원하면서 바로 중단되지 않는 점이다. 시설 입원 이후 소년의 행동 변화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거주 공간이 가정에서 소년원으로 바

뀌고, 기존의 대인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며, 소년원 교사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고, 정해진 일과에 따른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등의 변화에 잘 적응하면 안정

적으로 생활하게 되나,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소년원 내에서도 여러 문

제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여기에서는 보호소년의 특성과 이들이 생활하

는 소년원의 기능과 역할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1. 보호소년의 특성

(1) 소년원 입원 이전의 부정적 경험

1990년대 후반에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4)의 개념과 이러한 부정적 사건이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보고된 이래 사회

과학 전반에서 건강 및 발달상 문제와의 연관성이 연구되고 있으며(Felitti et al., 

1998; Portwood et al., 2021), 최근에는 청소년기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Perez et al., 2018). 신체적 학대나 가정폭력 등의 사건

과 비행과의 관계는 오랫동안 다뤄진 주제이지만, ACEs 연구는 특정 단일 사건이 

아닌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부정적 사건들의 총체적·누적적 여파와 비행과의 관계

를 검증하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 차이를 보인다(Baglivio & Epps, 2016). 그리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보호소년의 성장 과정을 조사한 여러 연구에서는 이들이 저위험 

소년범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유형의 부정적 사건을 경험한 점을 강조한다(Fox 

et al., 2015; Graf et al., 2021). 

가장 많이 논의되는 10가지 유형의 부정적 사건은 모두 가족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다. 이는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단순히 ‘사건’으로 간주하기보다 이러한 경험이 발

생한 관계적 맥락에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생애 초기에 경험하는 보호자

와의 관계가 이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애착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학대 

또는 방임되거나 가정 내에서의 여러 부정적 경험들로 인해 보호자와 안정적인 관

계 형성에 실패한 아동에게는 이후의 환경과 타인,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인식에 부정

적인 영향이 가해진다(Bretherton, 2013). 이 점에서, 서구의 보호시설에 수용된 대

다수의 소년범들에서 불안정한 애착이 확인되었다는 결과는 그리 놀랄만한 사실이 

아닐 것이다(Zegers et al., 2008). 같은 맥락에서, 보호소년이 소년원에서 교사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보호자의 부적절한 양육으로 인해 보호를 제공

하는 성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회피나 거부 등의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

으로 설명될 수 있다(Mikulincer et al., 2013).

보호소년과 같이 동일 연령대의 다른 집단에 비해 성장 과정에서 부정적인 경험

을 불균형적으로 많이 겪은 집단에서는 또 다른 발달상의 문제, 즉 정신건강 이슈

가 지적된다. 보호소년처럼 시설에 수용된 소년범의 정신건강을 다룬 연구들에서

는 이들이 시설 입원 이전에 경험한 문제들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s: PTSD),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임상적 증상을 보일 가능

성이 높음을 강조한다(Buckingham, 2016; Becker & Kerig, 2011). 이는 시설 입

원 이전에 겪은 부정적 경험들이 적시에 해소되지 않는다면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

안 처우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에서도 보호소년의  

4)　�일반적으로는 3종류의 학대(신체적·정서적·성적), 2종류의 방임(신체적·정서적), 그리고 5종류의 역기능적 

가정환경(가족의 물질남용, 정신질환, 가정폭력, 이혼·별거, 구금)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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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두기보다 손상된 관계까지 함께 복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교정 단

계에서 회복적 정의의 실천 범위 확대와 맥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소년원 : 교정기관이자 교육기관으로서의 다중적 역할

소년원은 소년법과 보호소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보호소년에게 교정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소년법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건전하

게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러 보호처분 중에서도 소년원 위탁·송치 처

분이 가진 특징은 전체 소년범 중에서도 고위험군에 속하는 소년을 비행 위험으로

부터 차단된 환경에 일정 기간 수용해서 처우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설 수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일부 시선도 있으나(Lambie & Randell, 2013), 이는 소년원의 

운영 문제라기보다 시설 수용이 필요하지 않은 저위험군처럼 적합하지 않은 대상에

게까지 수용 처분이 부과될 때 주로 발생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시설 수용은 소년원의 교정적 성격을 분명하게 나타내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소년

원이 규율만을 강조해서 처분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곳이 아니라 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터전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 

소년원에서는 소년에게 적합한 직업훈련, 교과교육, 인성교육, 특별활동, 상담과 치

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법무부, 2024).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소년들

은 출원 후 사회 정착과 적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자신의 비행 행동

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며, 긍

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배운다. 이처럼 소년원에서 제공되

는 각종 처우는 보호소년이 사회로 돌아간 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유지할 수 있도

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소년원은 소년사법 체계에서 교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전체 청소

년 중에서 특수한 집단인 보호소년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도 수행한다. 보호소년

법에 따르면 소년원에 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보호소년법 제29조), 동법 시

행령 제59조에서는 소년보호 교육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년원의 각급학교 명

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년원에서는 모든 직원이 ‘선생

님’으로 불리는데, 이는 성인 교정시설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

이처럼 교육적 성격이 강조되는 소년원의 또 다른 특성은 보호소년이 부적응 행동

이나 규율 위반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 대상 소년에게 징계를 부과하는 제재 중심

의 접근이 아닌 다른 방식의 대응도 가능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전국 소년원에서는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이 논의되면서 이들의 치료와 재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

이 시행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고되는 사례를 보면 문제의 원인이 비행에 연루되

는 시점보다 이전인 아동기에 시작되어 오랜 기간 지속된 경우가 대다수이다(법무

부, 2022). 따라서, 소년의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간에 행동의 개선만을 목표로 하는 

조치들보다는 생애적 관점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이전 사건들의 여파를 함께 다

루는 접근이 더 적절할 것이다.

(2) 수용 중의 문제 행동

보호소년들은 소년원에 입원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한다. 특히, 가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

려움을 느끼거나 불안과 우울 등의 정신건강 문제로 인해 행동상 어려움을 겪는 소

년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Deitch et al., 2013). 아동의 애착 관계를 측정하

기 위해 수행된 Ainsworth의 낯선 상황(Strange Situation) 실험 결과를 보면, 불안

정한 애착을 가진 아동은 보호자와 분리되어 낯선 어른과 대면했다가 다시 보호자

와 재회한 상황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해 회피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등의 

행동을 나타낸다(Ainsworth & Bell, 1981). 이를 보호소년에게 적용해 본다면, 소

년원 입원 전에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방임되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했더라

도 가족과 분리되어 낯선 환경에서 지내게 되었을 때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정한 행

동을 표출하는 것은 일정 수준에서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다.

그러나 중대한 규율 위반과 같은 심각한 사고는 시설의 질서와 분위기를 저해할 뿐

만 아니라 문제 행동의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 시설 내에서 함

께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범죄로 인

한 직접적인 손실 외에도 당사자 간의 관계 회복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회복적 정

의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 행동을 들여다보면, 소년들의 심각한 문제 행동은 단순

히 질서와 시설의 안전을 저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년원 내에서의 소년-소년, 소

년-교사 등의 다양한 관계에도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더 나아가, 소년원을 

단순한 수용 시설이 아니라 소년들의 개선과 회복을 위해 마련된 조금은 특별한 생

활 공동체로 그려볼 수 있는데(Goulding et al., 2008),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면 부

적응과 문제 행동의 여파는 해당 개인을 분리해서 징계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완전

히 해소되지 않으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여러 구성원이 참

여해 해당 행동에 따른 피해의 복구와 관계의 회복을 함께 모색할 때 근원적으로 해

결될 수 있다. 따라서,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행동상 문제들을 단순히 제지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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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 매뉴얼을 발간해서 배포하는 등(경기도교육청, 2014; 경상남도교육청, 

2021) 실천적인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학교 현장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은 전술한 바와 같이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새

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정의된다. 이전에 사용된 ‘생활지도’라는 용어에는 잘못한 

학생을 처벌하거나 학교 규정을 지키도록 훈육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반면, 회복

적 생활교육은 응보적 접근에서 벗어나, 관계의 회복과 화해를 중시하는 회복적 정

의의 이념이 추가되어 있다(경기도교육청, 2014). 이러한 접근에서는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초점을 두지 않고, 학교를 관계에 기반한 공동체로 이해하도

록 이끈다. 기존의 생활지도가 소수의 문제 학생에 집중한 반면, 회복적 생활교육은 

학습과 활동의 기반이 되는 교실 단위에서 평화로운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

점을 두며, 이를 토대로 모든 학생이 존중, 책임, 회복의 원칙에 입각한 환경에서 생

활하도록 돕는다(강화정, 2020).

2. 회복적 생활교육의 실천 원리와 시사점

회복적 생활교육은 회복적 정의가 학교 현장에 적합한 형태로 실천되는 점에서 주

요 원리 중 상당수가 회복적 정의와 중복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사법 체계의 정

형적인 회복적 정의와 달리 교육적 특성이 반영된 회복적 생활교육의 실천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학교 공동체 형성의 중심은 관계이다. 여기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교직

원도 포함된다. 회복적 생활교육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학교 공동체의 일원

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을 함께 만들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둘째, 회복적 생활교육은 책임감을 향상시킨다. 관계를 토대로 형성된 학교 공동체

의 맥락에서 책임감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해하

는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만약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사람

에게 전해졌을 경우,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문제 발생 시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해결 방식을 활용한다. 제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와 가해자 간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학생과 교사, 그리고 가족이 

수평적 위치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며, 이러한 과정을 배움의 

시간으로 활용한다.

넷째,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을 지지하고 격려한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성찰과  

최근 들어 징계 절차의 대안으로 회복적 정의의 원칙을 활용해서 소년들의 규율 위

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와 같은 대응은 소년원이 문제 행동을 교정하는 과정도 

교육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필요한 경우 징계도 부과하지만, 이 경우

에도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보다 바람직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한영선, 2015). 이러한 접근은 소년원의 교정적 기능뿐만 아니라 교

육적 기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보호소년들이 학교로 명명되는 소년원에서 동료 

소년 및 교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년원의 이러한 교육적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보호소년들이 문제 행동을 건

설적으로 다루는 경험을 쌓으면서 보다 건전하게 성장한 모습으로 지역 사회에 복

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년원의 처우가 반사회성 교정을 위한 제재적 조치뿐만 

아니라 보호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적 책임감의 함양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Ⅳ.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학교 생활교육

1. 응보적 생활지도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일반 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은 회복적 정의의 원칙을 학교 현장

에 적용한 실천 방안이다. 서구에서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규율 위반, 학생 

간 갈등과 같은 문제를 회복적 정의에 입각해서 대응하려는 논의가 199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다(McCluskey et al., 2008). 영국 소년사법위원회(Youth Justice Board 

of England and Wales) 주관으로 지역 소년비행대응팀(Youth offending teams: 

YOT)이 28개의 초·중등학교에서 폭력과 따돌림의 감소와 학교 이탈 방지를 목표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회복적 생활교육이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적절하게 운영되면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itel, 2005). 

국내에서는 2010년대부터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했는데

(이경원, 2019; 이재호, 2020; 안지영, 2021), 논의가 학술적인 면에만 치중해 있

지 않고 교사나 실천가의 현장 경험과 프로그램 운영 효과(김은아, 2017; 정민주 

외, 2016)도 다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학교에서의 실제 운영을 위해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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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제 사항 : 회복의 대상과 범위 확대

회복적 정의에서 ‘회복’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고통을 겪은 피해자로 한정되며, 가해

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를 복구할 책임이 있는 존재로 간주된다. 따라서, 가해자

는 회복의 대상이기보다는 회복을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존재로 여

겨졌다. 그런데 앞부분의 문헌 검토 결과를 보면, 보호소년과 같은 고위험 소년범

들은 본건 이전에 경험한 여러 부정적 사건에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학교 

폭력과 같이 또래 집단에 의해 피해를 경험한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된다(Cuevas et 

al., 2007). 따라서, 소년원에 입원한 가해 소년이더라도 일정 범위에서는 회복의 대

상인 피해자로 간주될 수 있다(지원근, 2022).

이처럼 한 개인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경우 외에도, 대부분의 

갈등 사례에서 한쪽만이 100% 잘못한 경우는 드물다. 피해자에게 책임이 전혀 없

는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면, 양쪽 모두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이

다. 따라서 소년원에서 회복적 정의를 실천할 때, 참여자를 다시 가해자 또는 피해

자로 명확히 지정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사법 체계가 이미 

가해자로 규정한 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천되는 소년원의 회복적 정의에서 다시 가해

자가 누구인지 혹은 누구의 책임이 조금 더 많은가를 가려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를 부여하기보다, 한쪽이 전혀 잘못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의 

갈등 사례에서는 양쪽 모두를 ‘당사자’로 설정해서 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적으로, 소년원 내에서 경험하는 관계는 동료 소년과의 관계 외에도 교사와의 

관계,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지만 소년을 지지하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그리

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따라서 회복의 맥락에서 논의되는 

관계는 정형적인 가해자-피해자 관계를 넘어서, 이러한 다양한 관계를 포괄하는 광

의의 개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잘못된 행동의 여파는 피해자와의 관계뿐만 아

니라 가족, 지지해 주는 어른, 친사회적 또래,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등 여러 

유형의 관계에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회복의 대상과 범위를 넓게 고려

하는 것은 소년원에서 회복적 실천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경청을 통해 자신의 필요와 상대의 요구를 인식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대안을 논의

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갈등은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

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경기도교육청, 2014).

이러한 원칙 위에서 학교에서의 실천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준비 

과정으로, 학급 약속 만들기와 활동 전·후 서클 등을 통해 교실에서 지지적인 관계

를 형성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두 번째는 심각하지 않은 갈등을 다루는 

단계로, 회복적 질문, 적극적 경청, 회복적 성찰, 문제 해결 서클 등의 방법을 활용

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폭력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전문가와 

협력해서 회복적 대화모임을 진행한다(경기도 교육청, 2014).

회복적 생활교육은 회복적 정의와 마찬가지로 관계의 회복을 중시하나, 화해라는 

결과보다는 참여를 통한 성장의 기회 제공에 중점을 둔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제

작한 핸드북을 보면, 화해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것이므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반드시 화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설령 관계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괜찮다

고 설명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상대에게 들려주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도 문제를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처럼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지므로 관계의 회복이나 화해와 같은 결과에 얽

매일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경상남도교육청, 2021).

다만, 회복적 생활교육이 모든 학교 구성원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닌 것

으로 보인다. 용어와 개념의 모호성, 수평적 관계가 중시되는 회복적 생활교육이 상

부 조직으로부터의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구현되면서 발생하는 충돌, 기존 

학교 문화와의 부조화 등과 같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강화정, 2020). 다만, 앞

서 인용한 것처럼 회복적 생활교육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으나, 특수

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현재의 접근을 보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Ⅴ. 소년원에서의 회복적 교정교육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들은 법원으로부터 결정된 처분이 이미 집행 중이므

로, 본건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제약으

로 인해 현재 소년원에서는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의 대응 과정에 회복적 정의를 적

용하는 방식으로 회복적 실천을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회복적 정의의 적용 범위를 소년원의 교육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회복적 교정교

육의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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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게는 어려운 과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다시 관계적 맥락에서 담

당 교사와의 긍정적·지지적 관계가 전해주는 심리적 안정과 위안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

보호소년들은 성장 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과 특히 보호자와의 불안정한 관계로 인

해 타인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소년사법 체계

의 관리를 장기간 받는 동안 사법기관 직원으로부터 자신의 상황과 필요가 적절하

게 이해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보호자가 아닌 성인과의 관계를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년원에서 교사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받으면서 

서로 신뢰를 쌓는 관계를 형성한다면, 오랫동안 유지해 온 부정적 관점이 변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혹여 보호소년이 중한 문제를 일으키면 징계를 부과할 

수도 있으나, 이때도 교사가 여전히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

으로 전달한다면 소년이 차츰 교사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소년원 교사와 같은 성인과의 의미 있는 관계는 애착 이론에서 제안하는 안전 기지

(Secure base)와 피난처(Safe haven)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자는 소년들이 환경

을 능동적으로 탐색하도록 돕고, 후자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자원으로 기능한다(Mikulincer et al., 2013). 소년이 교사를 안전기지와 

피난처로 여길 수 있는 긍정적인 교사-소년 관계가 확산되면, 소년원은 높은 위험성

으로 인해 수용 처분을 받은 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성인 모델을 제공하고 이들과 신

뢰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유익한 환경으로 기능할 것이다.

(3) 동료 소년과의 갈등 다루기

보호소년들은 소규모 거실에서 다른 소년들과 공동으로 생활하며, 주간에는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과반에서 수업과 훈련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처럼 24

시간 동료 소년들과 함께 지내는 생활 환경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러한 갈등 상황에

서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중재와 문제 해결 과정은 소년과 교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한영선, 2015). 이는 국외의 여러 문헌에서도 소년원과 같은 교정시설 내에

서의 회복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어 왔으며(Butler & Maruna, 

2015; Goulding et al., 2018; Doolin, 2020), 현재 법무부에서도 회복적 원리에 입

각한 갈등 해소 방안을 확대 시행하기 위해 직원 교육, 담당자 워크숍, 사례 공유 등

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주변의 중재와 지지 등의 도움을 받아  

2. 회복적 교정교육의 단계

(1) 자신과의 화해

소년원 위탁·송치 처분으로 인해 외부와 분리되어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보

호소년에게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개선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고, 특히 다른 소년과 

비교하면서 스스로에게 낙인을 부여한다면(Feinstein, 2014) 심각한 자기 비난이나 

자기 혐오, 자기 파괴적 행동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회복적 교정교육의 첫 

단계에서는 보호소년이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에게 화해의 

손을 건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임

을 깨닫고 자신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잘못을 회피하거

나 부인하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기초

를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상담과 인성교육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자기 이해와 수용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회복적 정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

은 방편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회복적 정의의 절차와 동일하게, 그간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고,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손상되었으며, 이

를 바로잡을 방안을 생각해 보고, 필요한 경우 소년원 교사나 상담자의 지지와 도움

을 받아 자신에게 사과하고 이를 수용하는 경험은 다른 유형의 회복, 특히 타인과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데 유용한 자원이 될 것이다.

(2) 관계 기반 회복적 교실의 조성

다음 단계는 학교의 회복적 생활교육 첫 단계에서 평화로운 교실을 조성하는 것과 

유사하게, 소년원 학과반을 회복적 교실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갈등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조치로 실천되는 회복적 교실의 주요 활동으로는 소

년과 교사가 합의해서 구성원의 안전과 수용감(Sense of acceptance)을 높일 수 있

는 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자

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소년범 중에서도 위험성이 높은 보호소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는 지나

치게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특히, 구체적인 개입이나 지도 없이 소년들에게 

서로 존중하도록 강조한다면,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과 기술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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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과 잘못의 인정, 사과의 수용, 복구 방안 모색 등과 같은 회복적 논의를 이어간

다면, 참여자 모두가 치유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3. 추가 고려 사항 : 용서의 의미 재고

회복적 정의에서 용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는 과정의 한 요소로 간주된다

(Philpott, 2015).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 심리학계에서 수행된 용서 연구에서는 용

서가 반드시 화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을 강조한다. 용서는 경우에 따라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상대를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용서의 과정에서 

초기 단계로 이해된다(Enright, 2019). 이는 회복적 대화모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가 화해를 결심하더라도 피해자의 고통이 여전히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

럼 용서에 대한 얕은 이해는 회복적 정의가 기존 형사사법의 이상적인 대안으로 여

겨졌음에도 실무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로 생각된다.

화해와 용서의 차이는 회복적 정의의 또 다른 문제와도 연관된다. 자발성을 중시하

는 회복적 정의의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려 해도 가해자가 응하지 않는

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대면을 희망하더라도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 공식 절차

에서 배제된 피해자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대안으로 등장한 회복적 정의가 여전

히 피해자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는 것이다. 회복적 정의의 이러한 접

근과 다르게, 용서는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심지어, 가해자가 책임을 부인하

고 사과를 전하지 않더라도– 시작할 수 있는 점에서 용서를 화해의 일부로만 간주

하는 것은 적절한 해석이 아니다.

또한, 용서는 ‘용서하기’와 ‘용서 구하기’로 구분된다(Enright & Human Develop-

ment Study Group, 1996). 비행과 범죄로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들에게는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기대되지만, 일부 소년은 회피하거나 저항하는 

태도를 표출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용서 구하기’부터 시도하기보다, 소년들이 자

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함으로써(‘용서하기’) 용서의 유익을 먼저 경험하도록 한

다면 ‘용서 구하기’로 나아가는 과정이 수월해질 수 있다.

이처럼 용서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소년원 내에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

서하는 것이 일상화된다면, 소년들의 회복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소년원

의 여러 역할과 기능 중에서 회복의 성격을 강화하고, 소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체적으로 풀어낸다면, 소년들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타인과 긍정적으로 소통

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공동체 내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유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갈등을 제지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게 한다. 

소년원에서의 생활이 이와 같은 긍정적 경험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소년원 위탁·송

치 처분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사회에서 다른 공동체 구성원과의 재통합을 위한 준

비 과정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긍정적인 전망만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현장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

기 어렵다. 특히, 교사가 회복적 정의의 원리를 활용한 문제 해결에 회의적인 시선

을 갖고 있다면 소년들에게 적절한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소

년원에서 회복적 접근이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소년에게 회복적 정

의를 소개하고, 참여를 통한 유익과 긍정적인 결과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

하다.

(4) 본건의 책임 인정과 사과

소년들이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고, 소년원에서 새로 맺은 긍정적인 관계가 주는 지

지와 안정을 경험하며, 상대와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소하는 경험을 

했다면, 이제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을 통해 소년원에 오게 된 본래 사건을 직면할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본건의 피해자를 소년원

으로 초대해서 대면하는 형태의 실천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을 극

복하기 위해 회복이 필요한 대상을 소년으로 인해 마음이 상했거나 충격을 입은 이

들까지로 넓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족, 친구, 학교 선생님, 

그리고 자기 자신도 대화모임의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대리로 대화모임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는 실제 피해자와의 대면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우려나 수

치심,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을 줄이면서, 피해자를 상징하는 대리자와 책임의 인정

과 사과, 그리고 피해의 복구 등과 같은 회복적 정의의 이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점이 있다(Goulding et al., 2008; Dhami et al., 2009). 이러한 대안적 접근은 가해

자에게 유익이 있으나, 실제 피해자가 부재한 점에서 회복적 정의가 본래 추구하는 

바가 일부 제약된다는 지적도 있다(Doolin, 2020). 그러나 소년원이 교정기관과 교

육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 내 범죄 피해자의 치유를 지원하는 ‘회복기관’으로 발돋

움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다른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과 보호소년이 

소년원에서 진행되는 피해자-가해자 대화모임에 참여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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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소년원에서의 회복적 교정교육

회복적 정의의 이념을 보호소년과 소년원의 특성에 맞추어 고안한 회복적 교정교육

이 현장에서 적절하게 실행된다면, 소년이 갈등과 어려움을 넘어 성장으로 나아가

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은 단순히 특정 프로그

램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하게 실현될 수 없으며, 기관 차원의 인식 변화와 구

성원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Goulding et al., 2008). 

또한, 회복적 교정교육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소년의 회복을 위해 헌신해 온 교

사들에 의해 이미 실천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회복적 정의가 여러 문화권

에서 오랜 기간 실천되었던 공동체적 치유와 화해의 활동을 체계화한 것처럼, 회복

적 교정교육도 소년을 위한 교사들의 헌신과 성과를 체계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회복적 교정교육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교사 대상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어야 하며, 동시에 교사들이 겪을 수 있는 심

리적 소진 문제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소년사법에서 이전의 개입이 성공적

이지 않았던 소년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소년원 교사들은 상당한 스트레스와 중압

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회복적 교정교육이 부담을 가중하는 새로운 업무가 아니

라, 현재의 접근을 보완하고 교사들의 지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회복적 교정교육의 유익은 소년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전해질 수 있

다. 예를 들어, 소년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교사가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입었거나 

동료 교사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소년원에서의 회복적 실천을 통해 이

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이처럼 교사와 소년이 함께 성장하고 회복하는 경험이 

확산된다면 소년원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실천이 현장

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조치보다는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에 입각한 지속

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본 연구가 이러한 과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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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대상 「올바른 의약품 사용」 리플릿 배포

목        적	 의약품 오남용 인식개선을 통한 올바른 사용 유도
배포 방법 	 리플릿 원본 파일(2종) 배포
                   	 ※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와 협업, 임부용, 일반수용자용 제작
대상 기관 	 전국 교정기관
주요 내용	 •임신 주기별 주의 약물, 필요 영양성분 등 안내
	 •약 바로 쓰기 8계명, 약물 이상 반응 대처법 등 설명

수해복구 업무 유공 직원 장관 표창 수여식

일시·장소	 9. 30.(화) 15:00, 장관회의실

수  상  자	 의정부(교) 교사 이은석

                	 홍성(교) 서산지소 교사 정기성

주요 내용	 �•장관님 표창 수여, 기념사진 촬영 등

장관, 의정부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일시·장소	 9. 19.(금) 09:55, 의정부(교)

참  석  자	 장관, 교정정책단장, 서울지방교정청장, 복지과장 등

주요 내용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현대화 관련 법조타운 예정부지 현장점검 등 

교정사랑愛복지카드 디자인 변경 및 시행 알림

추진 목적 	 복지카드 개선을 통한 교정공무원 소속감 및 자부심 고취

주요 내용	 �•카드번호, 이름 등을 뒷면으로 이동한 모던 디자인

	 �•교정상징문양(해동청)과 독창적인 마감처리로 프리미엄 이미지 구현

시  행  일	 2026. 1. 1.부터 신규 가입 및 재발급 시 적용

<기존 디자인> <신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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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교정청ㅣ교위 박소영
제54회 교정작품전 출품작 심사

서울지방교정청은 지난 9월 18일 제54회 교정작품 전시회 출
품작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에는 대한민국미술협회 동
양화분과 부위원장 등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심사위원들
이 참여, 총 321점을 심사했다. 

서울구치소ㅣ교위 임완섭
보라미봉사단 봉사활동 실시

서울구치소는 지난 9월 15일 경기도 의왕시의 장애인 복지시
설인 녹향원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보라미봉사단과 이인수 교화분과 교정위원을 비롯한 교정위
원 5명과 모범수형자 등이 참석, 주변 환경을 정리했다. 

안양교도소ㅣ교사 현민준
교정사고 예방 위한 대응훈련 진행

안양교도소는 지난 9월 11일 수용자 도주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도주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체계적인 역할 분담, 기동순찰팀 출동 등으로 구성됐으며, 긴
급 상황에서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수원구치소ㅣ교위 이송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 직원 참관

수원구치소는 지난 9월 2일 한국부동산원 수원지사 직원들
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직원
들은 시설을 둘러보며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
해 운영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서울동부구치소ㅣ교위 유희지
서울대병원 초청 참관 및 간담회 개최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9월 19일 서울대학교병원 문진수 공

공부원장 등 의료진 7명을 초청, 시설 참관과 간담회를 진행
했다. 이번 행사는 교정시설 의료시스템을 점검하고 정신질
환 수용자 관리 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구치소ㅣ교사 장경준
시립교향악단 초청 음악회 개최

인천구치소는 지난 9월 18일 사회복귀과 대강당에서 인천시
립교향악단을 초청, ‘요기조기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연
은 여성수용동 수용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음악을 
통해 치유와 정서적 안정, 교정·교화의 가치를 실현했다,

서울남부구치소ㅣ교도 이성환
월례회 및 시상식 개최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 9월 1일 월례회를 열고 교정사고 방지 
유공자와 성실한 자세로 근무한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
다. 박경선 소장은 이날 수상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ㅣ교위 오근섭
지역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상 참관 행사 진행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9월 16일 지역 내 청소년범죄예
방위원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위원들은 직업훈련과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직접 접하며 교
정행정의 역할을 이해하고,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에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교도소ㅣ교사 한창우
법무부장관 정책현장 방문 영접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9월 19일 법무부장관의 정책 이행 상황
을 점검을 위한 방문을 받았다. 이번 현장 점검은 신축 예정부지
를 비롯해 과밀수용 실태, 의정부 법조타운 추진 상황, 재난 안

전 대비 및 지역 연계 활동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여주교도소ㅣ교사 남형인
제54회 교정작품전 출품작 심사

여주교도소는 지난 9월 18일 서울지방교정청이 주최하고 여
주교도소가 시행하는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의 출품작 심사
를 진행했다. 전국 16개 교정기관에서 출품된 318점의 교정작
품은 회화·서예·공예 등 여러 분야에 각자의 경험과 성찰, 희망
을 담아 냈다. 

서울남부교도소ㅣ교위 정한길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야기창작발전소 교육생 참관

서울남부교도소는 지난 9월 11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야기창작
발전소 교육생 대상 참관을 실시했다. 이날 직업훈련소, 독거수
용동 등을 둘러본 교육생들은 이후 ‘소년수를 관리하는 사람들’
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교정행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춘천교도소ㅣ교도 남윤성
민원실 직원 대상 간담회 실시

춘천교도소는 지난 9월 8일 민원실 직원 대상 간담회를 열었
다. 춘천교도소 민원 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 진
작을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민원실 전 직원이 참석한 가
운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원주교도소ㅣ교도 이동환
청렴 릴레이 2차 교육 실시

원주교도소는 지난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
로 청렴 릴레이 2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무부 청렴 릴레이 1단계 교육 내용을 대면으로 실시,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강릉교도소ㅣ교위 채동용
최제영 서울지방교정청장 방문 영접

강릉교도소는 지난 9월 2일 최제영 서울지방교정청장의 정

책 현장 방문을 영접했다. 이번 방문은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
뭄 상황에 따른 수용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월교도소ㅣ교사 김한
교정장비 사용 훈련 실시

영월교도소는 지난 9월 17일 전 직원 대상으로 교정장비 사
용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직원들은 교정장비 
담당자와 CRPT 직원의 시범을 통해 장비 사용법을 확인하
며 올바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다시금 숙지하는 시간
을 가졌다.

강원북부교도소ㅣ교사 이수영
교정협의회로부터 물품 기증 받아

강원북부교도소는 지난 9월 5일 교정협의회, 속초농협 등 방
문단 5명을 맞아 수용자를 위한 빙과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교정협의회 회장은 “혹서기 힘들게 생활하는 수용자들
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ㅣ교도 손운근
도주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지난 9월 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과 함께 도주 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
은 도주로 차단을 위한 근무자 배치, 초기대응반 출동, 신속한 
상황 전파, 합동 체포·진압 등으로 진행됐다.

소망교도소ㅣ주임교도관 박성호 
CTS 하모니코러스 합창단 초청 공연 마련

소망교도소는 지난 9월 9일 CTS 하모니코러스 합창단을 초청, 
수용자들을 위한 특별 특별 공연을 마련했다. 공연은 찬양과 
클래식 곡으로 구성돼 수용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큰 감동을 선사했다.

서울지방교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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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ㅣ교위 정연근
복합 재난 대비 훈련 진행

진주교도소는 지난 9월 10일 지진·화재·응급환자 발생·도주 등 
교정시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 훈련
을 실시했다. 훈련은 침착한 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응급환자
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후송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
행됐다.

대구구치소ㅣ교사 곽재원
수성구 통합방위협 정기회의 참관 진행

대구구치소는 지난 9월 17일 민·관·군·경이 함께하는 ‘2025년 
수성구 통합방위위원회’ 정기회의 및 현장 참관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이날 교정현장에서 이뤄지는 입소부터 출소까지의 
체계적 관리를 직접 확인하는 한편, 수용자들을 위한 기부금 
1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ㅣ교도 양혁모
진보초등학교에 장학금 및 장학증서 전달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9월 22일 진보초등학교 학생 12
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농촌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사랑·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됐다.

안동교도소ㅣ교도 이성규
직원 및 교도대원 건강검진 실시

안동교도소는 지난 9월 15일부터 3일간 직원과 의무교도대원
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야간근무 등
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진단하
고자 진행됐으며, 이를 위해서 서울 영등포병원의 의료진이 
교도소를 방문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ㅣ교사 황인욱
화재진압 실제 훈련 실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지난 9월 11일 세탁작업장 화재 상황을 

가정하고, 약 30분간 화재진압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직원들
은 초기 대응부터 인명구조, 대피 유도, 화재 진압까지의 전 과
정을 실전처럼 체험했으며, 이를 위해 옥외소화전과 살수차 
등 장비가 동원되기도 했다.

김천소년교도소ㅣ교위 송상헌
검정고시 합격 수형자에 도서 증정

김천소년교도소는 지난 9월 11일 2025년 제2회 검정고시에 합
격한 소년수형자들에게 법무부장관의 친필 서명이 담긴 도서
를 증정했다. 지난 8월 시험에 합격한 소년수형자 33명이 참여
한 이번 행사는 배움의 열정을 북돋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경북북부제3교도소ㅣ교도 손민성
자체 소방훈련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지난 9월 17일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
다. 작업장 화재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된 이번 훈련을 통해 직
원들은 긴급 상황 전파, 초동 조치, 수용자 대피 등의 절차를 숙
지했다. 또한 자위소방대 편성에 따른 임무를 점검하며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울산구치소ㅣ교사 박준규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울산구치소는 지난 9월 1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협력
해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 울산구치소는 평소에도 반
기별로 해당 운동에 참여, 혈액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지역
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 서고 있다.

경주교도소ㅣ교위 강태훈
‘청렴볼펜 나눔행사’ 진행

경주교도소는 지난 9월 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볼펜 
나눔행사’를 열고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부패방지 의식 확
산을 다짐했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이날 청렴 구호가 새
겨진 볼펜을 나누며 원칙을 지키는 교정공무원의 자세를 되
새겼다. 

대구지방교정청ㅣ교위 김태도
송무담당자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은 지난 9월 11일 소속기관 송무담당자 18명
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과
밀수용 대응방안과 주요 소송사례, 송무 보고 방식, 대법원 전
자소송 시스템 활용법 등 실무에서의 유의사항이 공유됐다. 

대구교도소ㅣ교위 오진석
대구대 경찰학부 참관행사 진행

대구교도소는 지난 9월 18일 대구대학교 경찰학부 학생 18명
을 대상으로 교정 현장 참관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인권 
친화적 교정 환경과 현대화된 시설을 알리고, 학생들의 전공 
지식과 직업적 소양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부산구치소ㅣ교사 손태우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위한 직원 교육

부산구치소는 지난 9월 3일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성 제고
와 인식 개선을 위해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권익옹
호팀 이승미 대리를 초청, 직원 교육을 진행했다. 부산구치소
는 앞으로도수용자 특성 이해를 위한 정기 교육을 통해 인권
과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경북북부제1교도소ㅣ교도 최송락 
특별사법경찰팀 주관 인권교육 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지난 9월 15일 특별사법경찰팀에서 
주관한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의 강사로 나선 법
무부 인권조사과 박정순 검찰사무관은 이날 인권의 개념, 침
해 사례, 교정행정의 인권 중심 업무 방향 등을 자세히 설명
했다.

창원교도소ㅣ교위 김난희
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창원교도소는 지난 9월 10일 교육실에서 직원들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석 직원
들은 이날 투명하고 공정한 교정업무 수행을 다짐했으며, 이
민열 소장은 “청렴은 교정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다”
는 말로 직원들을 독려했다.

부산교도소ㅣ교위 고병우
교정시설 통합이전 협력 논의

부산교도소는 지난 9월 11일 부산 강서구청 건설과 직원 5명의 
방문을 받아 부산지역 교정시설 통합이전과 관련한 협력 방안
을 논의했다. 교정시설 노후화, 이전 필요성, 예정부지 타당성 
등이 검토됐으며, 향후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을 약속하기도 했다.

포항교도소ㅣ교사 예병웅
미용협회에 여수용자 미용 후원 받아

포항교도소는 지난 9월 2일 북구 미용협회의 후원으로 여성
수용자에게 미용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날 봉사에는 미용사 5
명이 참여, 여성수용자 56명에게 커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며 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해 힘썼다.

대구지방교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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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교도소ㅣ교사 황봉기
수용자 도주사고 대비 훈련 실시

상주교도소는 지난 9월 11일 수용자 도주사고 발생 시의 상황을 
가정,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직원별 행동요령 숙지, 
도주방지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동시에 신속
한 진압과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거창구치소ㅣ교도 방준철 
소방훈련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거창구치소는 지난 9월 17일 보안과 직원교육실에서 화재 대비 
자체 소방훈련과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직
원들은 소방 실습과 재난 예방 영상 시청 후 소화기 사용법을 익
히는 한편, 심폐소생술을 실습하며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통영구치소ㅣ교위 이성민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통영구치소는 지난 9월 18일 통영소방서·통영경찰서와 합동 소
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낙뢰로 인한 화재나 정전 상황
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교정시설의 신속한 초동 대응, 소방서와
의 합동 진화 등 재난 대응 능력을 점검·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밀양구치소ㅣ교위 김영근 
기관장·부서장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밀양구치소는 지난 9월 9일 부산시 거점형 양성평등센터의 공경
숙 강사를 초빙, 기관장 및 부서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공 강사는 “이번 교육이 공직사회 속 작은 성차별이
나 성희롱 문제를 이해하고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구치소ㅣ교사 이재민
대전지방교정청장에 정책 현장 목소리 전달

충주구치소는 지난 9월 18일 오세홍 대전지방교정청장이 방
문함에 따라 직원 근무환경과 수용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정
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오 청장은 기
관 내·외를 순시하며 기관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 현안 등을 논
의했다.

홍성교도소ㅣ교도 이재진
‘마중물 교정’으로 교정·교화 한 걸음 더

홍성교도소는 지난 9월 5일 ‘마중물 교정’ 자매상담 및 멘토링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기관장을 비롯, 교정위원 5명과 
외부 인사 5명이 참석했다. 멘토링 상담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
는 교정·교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

천안개방교도소ㅣ교위 구자호
청렴릴레이 교육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지난 9월 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릴레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법」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과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ㅣ교도 진정민
서산지소 직원운동장 개관식 개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지난 9월 3일 직원운동장 개관식을 
열고 완공을 기념했다. 두 달간의 공사를 통해 완성된 운동장
을 선보이며, 최장문 소장은 이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체육
시설 마련을 위해 이번 공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ㅣ교사 전웅배
가족사랑캠프로 회복의 시간 가져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지난 9월 19일 2025년 가족사랑캠프
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수용자 및 가족 11명이 참여했으
며, ‘쿠키로 만드는 가족 액자’, ‘가족 화분 만들기’, ‘가족 얼굴 
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시
간을 가졌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ㅣ교위 박헌도
청사 이전으로 새로운 도약 다짐

대전지방교정청은 지난 9월 26일 청사를 이전, 기관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오
세홍 청장은 이날 “새로운 청사에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교
정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교도소ㅣ교위 송인혁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실시

대전교도소는 지난 9월 22일부터 3일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
년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교정공
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기획됐으며, 심리상담과 피지컬 케어
를 진행하는 한편 커피트럭을 제공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청주교도소ㅣ교위 송화섭
전주대사습놀이 문화예술 공연 개최

청주교도소는지난 9월 8일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했다. 전주대사습놀이 공연으로 진행된 이번 행
사는 소고춤, 가야금 병창, 사물놀이, 민요, 사랑가, 판굿 등 다
양한 무대로 꾸며졌다. 특히 판소리 ‘심청가’와 진도북춤이 수
용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천안교도소ㅣ교도 김지현
제54회 교정작품전 출품작 심사

천안교도소는 지난 9월 18일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 출품작 
심사회를 가졌다. 심사는 공예와 문예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
었으며, 수용자와 직원, 교정위원이 참여한 작품이 입선했다. 
선정된 작품들은 제54회 교정작품전시회에 전시돨 예정이다.  

청주여자교도소ㅣ교도 이지은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청주여자교도소는 지난 9월 4일 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부
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마약류사범 전담교
도소의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전문적인 지원을 받고,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공주교도소ㅣ교사 정조원
신규직원 임용식 실시

공주교도소는 지난 9월 1일 식품위생서기보 신규직원 임용식
을 열었다. 축하와 환영 속에 진행된 이번 임용식은 신규직원
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이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
다. 또한 축사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성장
과 발전을 당부하기도 했다.

광주지방교정청ㅣ교위 전은주
추석 맞아 이웃사랑 실천

광주지방교정청은 지난 9월 24일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소
외 이웃에게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 물품은 직원들
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마련됐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시
설과 보육원에 각각 40만 원 상당의 위문금과 물품을 지원하

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광주교도소ㅣ교도 김거현 
9월 월례회 및 직장교육 실시

광주교도소는 지난 9월 1일 월례회를 열고 개인정보 교육과 
국민의례, 모범직원 및 격무부서 시상 등을 진행했다. 이후 각 
부서의 8월 추진 실적 및 9월 예정사항 보고와 소장의 당부 말
씀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많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편
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광주지방교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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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ㅣ교위 최찬원
광주지방교정청장기 축구대회 우승

전주교도소는 지난 9월 13일 열린 제11회 법무부장관기 지역
예선 및 제17회 광주지방교정청장기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
지했다. 광주지방교정청 소속기관 대표팀들이 참가한 리그전
에서 전주교도소는 뛰어난 조직력과 화합을 바탕으로 전승 우
승을 거뒸다.

순천교도소ㅣ교위 신광식
직원 대상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

순천교도소는 지난 9월 16일 광양경찰서 강대중 경감을 초청해 
52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음주운전 사례 동영상 시청, 음주·무면허 운전 시 보험금 
미지급 등 경제적 손실 안내, 음주 고글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목포교도소ㅣ교사 김준휘
수용자 가족사랑 캠프 실시

목포교도소는 지난 9월 12일 수용자 위기가정 지원방안의 일
환으로 가족사랑캠프를 개최했다. 가족서약서 작성 등 다양
한 활동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를 통해 참가자들은 가족과 소
중한 시간을 보내며 유대감을 회복했다.

군산교도소ㅣ교사 문준호
보라미봉사단 봉사활동 진행

군산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은 지난 9월 8일 군산 관내 노인요
양시설 ‘행복한 노인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모
범수형자와 직원·교정위원 등 17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어르
신들이 사용하는 휠체어 청소 등 활동에 참여하며 따뜻한 나
눔을 실천했다.

제주교도소ㅣ교도 유상준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실시

제주교도소는 지난 9월 19일 제주혈액원과 함께 ‘생명나눔 헌
혈운동’을 진행,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돕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11명의 
직원들은 헌혈문화 확산에 앞장섬은 물론 이웃에게 희망을 전
하는 기회를 가졌다.

장흥교도소ㅣ교도 한지현
외부강사 초빙,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장흥교도소는 지난 9월 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
선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김영미 강사는 이
날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장벽과 불편함,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한편, 장애인 수용자를 대하는 올바
른 태도에 대해 교육했다.

해남교도소ㅣ교사 안창수
무연고 묘지 벌초 봉사 참여

해남교도소는 지난 9월 11일 옥천면 후계농업경영인회와 함께 
신축공사 당시 개장된 유골 70여 기가 안장된 묘역에서 벌초와 
합동 차례에 참여했다. 윤대하 소장은 이날 “저희가 해야 할 일
을 매년 대신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교도소ㅣ교도 김대현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진행

정읍교도소는 지난 9월 8일부터 9일까지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힐링부스, 심리상담, 피지컬케어, 힐링
토크 특강 등으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교정공무원의 심
신상태를 확인·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계
기가 됐다.  

대전교도소ㅣ교사 김현겸

김현겸 교사는 지난 8월 18일 운동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수용자가 호흡이 미약
한 상태임을 확인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이후 스트레처카로 옮겨 병원으로 
후송하는 중에도 수용자 위에 올라타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김 교사의 신속하고 적극
적인 대처 덕분에 해당 수용자는 건강을 회복하고 환소,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소중한 생
명을 지켜낸 모범적 사례를 남겼다. 

서울남부구치소ㅣ교감 김성중

김성중 교감은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교정행정에 헌신하고 있다. 복지과에서 
지출·계약업무를 맡고 있는 김 교감은 평소 철저한 시장조사와 법규 준수를 통해 예산 절감과 
안정적 기관 운영에 기여했다. 또, 관공서 사칭 신종 사기를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예방 공문 
배포와 현수막 게시 등 대민 홍보를 진행하며 범죄예방에 앞장섰다. 아울러 수용자 상담과 작
업 참여 독려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돕고 사회복귀 기반을 마련하는 등 34년간 성실하고 겸손
한 자세로 모범을 보여 왔다.

부산구치소ㅣ교사 조대연

서부 수용동 관려 담당인 조대연 교사는 최근 적극적인 근무 자세로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
했다. 지난 8월 19일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수용자가 구치감에서 신
체검사를 받은 후 동 구치감에 입실한 직후, 법정구속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입고 있던 와
이셔츠로 자신의 목을 감아 조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조 교사는 즉시 달려가 해당 수
용자를 제지했으며, 위급 상황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수용자의 생명 보호와 교정질서 유
지에 크게 기여했다.

순천교도소ㅣ교위 최민재

보안과 미결팀 소속인 최민재 교위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
며 기관의 원활한 운영과 동료들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결팀 서
무 업무를 맡고 있는 최 교위는 평소 수용동 팀장과 근무자를 보조하며 수용팀의 운영 효율
성과 완성도를 높였으며, 순회진료 및 종교집회 시 수용자 동행은 물론 질서 유지, 부정 연락
사전 차단하는 등 교정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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